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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와 방식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환경 변화) 오늘날 기후 변화, 기술 혁신, 정치적 불안정, 인구 구조 변화 등으

로 인해 전 세계적인 도전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교

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그에 

대응하는 우선순위도 변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변화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와 도전에 맞춰 

사업 방향과 운영 방식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 사회의 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위와 같은 글로벌 활동 외에도 한국의 유

네스코 국가위원회로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 사회적 

신뢰 약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 문제들에 대해 유네스코의 관점에서 해석하

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급속한 인구 구조 및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각 정부 부처나 시민단체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세밀하게 파

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I. 서 론

채 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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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요구) 지난 7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OECD DAC 회원국으로 급성장한 한

국의 변화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외 역할과 사업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

토를 요구하고 있음. 

‐   (국제 사회의 요구) 한국은 유네스코 분담금 상위 10위 국가로, 여러 분야에서 유네

스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글로벌 정책 의제 설정에서 아직 주도적인 역할

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사회의 요구)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수준이 높

아지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전문성이 더 이상 독보적이지 않음. 이에 따라 기

존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

로운 의제와 활동을 이끌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향후 5개년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2023년

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한 「유네스코 미래 담론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가 향후 30년간 직면하게 될 변화에 대한 일

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 내용에 반영하였음. 

〈 「유네스코 미래 담론 연구」(전상인 외, 2023)의 주요 결과 〉 

◦  교육 분야: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삶의 안전판’으로서 교육의 역할이 미래 교

육의 핵심 이슈가 될 예정임. 교육은 ‘학습자의 삶’에 맞춰져야 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치관 변화, 그리고 유네스코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 교육의 혁신 방

향을 제안함: 1) 모든 인간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버럴 아츠 교육 강

화 2)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고, 소외 없는 교육체계 구축 3) 평가 중심 교육을 

혁신하고, 엘리트 교육의 재편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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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내용

◦  분야별 미래 변화

‐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 활동 분야인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

션 분야에서 발생할 도전 과제와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유네스코 미

래 담론 연구」(전상인 외, 2023) 등의 선행연구와 2024년 후속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를 참고하였음.

‐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각 핵심 분야별로 미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기존 활동 중 강화가 필요한 영역과 앞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 

방향을 제안하였음. 

◦  과학 분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명, 인권, 정체성 등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 것이며, 인간과 기술,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따라서 과학기술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 온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 구축을 위해서 과학과 과학

기술에 대한 성찰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 플랫폼, 인공지능, 지구화의 심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경제적 양극화, 다양한 정체성, 민주주의 위기 등이 미래 문화 변화를 이끌 주

요 요인임. 이에 따라 1) 언어의 변화, 2) 문화적 가치의 변화, 3) 문화 산업의 변화, 

4) 문화 생산과 소비의 경계 변화, 5) 문화적 부족주의(cultural tribalism)의 부상, 

6) 양극화와 혐오의 증가 우려 등이 문화 분야의 미래 이슈로서 대두할 수 있음. 이

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성과 창조성, 삶의 질과 진보, 소통과 신뢰 및 통합, 지속

가능성과 공생을 문화 분야의 가치로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케이션 분야: 향후 1) 소통 방식의 변화, 2)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3) 

정보와 지식의 불평등 해소, 4)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5) 사회적 약자와 

소수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 6)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등이 커뮤니케이션

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미디어를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핵심적인 미래 역량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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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활동 주안점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각 분야에서 도출된 미래 변화와 유네스코한국위원

회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미래 변화에 대응

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활동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음. 

다. 연구 방법 

◦  문헌 검토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핵심 활동 영역에서 직면

할 도전 과제와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유네스코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

서 발간한 문헌과 학술 자료를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보하고, 본 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  설문조사 

‐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과 전망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의 19세에서 59세 사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

음. 이번 조사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0) 100.0

성별
남자 (1,025) 51.2

여자 (975) 48.8

연령

20대 이하 (436) 21.8

30대 (446) 22.3

40대 (529) 26.4

50대 (589) 29.4

표Ⅰ-1. 응답자 현황 (대국민 설문조사)
Unit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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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00) 100.0

지역

서울 (387) 19.3

경기·인천 (679) 33.9

강원권 (54) 2.7

충청권 (211) 10.5

제주·전라권 (206) 10.3

경상권 (463) 23.1

직업

경영/관리직 (105) 5.2

전문직(의사, 변호사, 약사 등) (102) 5.1

사무/기술직 (730) 36.5

판매/서비스직 (128) 6.4

기능/작업/단순노무직 (128) 6.4

농/림/어/축산업 (18) 0.9

자영업 (104) 5.2

자유직(프리랜서 등) (120) 6.0

전업주부 (208) 10.4

학생 (136) 6.8

무직 (187) 9.4

기타 (35) 1.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6) 27.8

대학교 졸업 (1,303) 65.2

대학원 졸업 (141) 7.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61) 13.0

200~400만원 미만 (575) 28.7

400~600만원 미만 (531) 26.5

600~800만원 미만 (319) 16.0

800만원 이상 (269) 13.5

모름/무응답 (4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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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항목

공통

• 바람직한 미래

• 현재와 비교하여 30년 뒤 미래 전망

• 30년 뒤 한국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 한국사회의 영역별 미래

• 영역별 30년 뒤 미래 변화 전망

• 30년 뒤 한국사회가 마주할 위험 관련 전문가 조언에 대한 신뢰도 및 이유

교육

•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

• 유네스코가 제안한 미래 교육 혁신 방향 동의도

•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 30년 뒤 한국사회의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의 역할

•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 관련 과제

•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

과학

• 인공지능 로봇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불평등 문제 변화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 대화/소통에 미칠 영향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인식

• 30년 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도 변화

• 타인 대비 본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 미래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미래 문해력)를 위한 과학기술 이해 중요도

문화

• 30년 뒤 우리 문화에 대한 항목별 영향력

• 다문화 관점에서의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 30년 뒤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예측별 동의도

• 우리나라 문화 관련 현재 및 30년 뒤 평가

• 30년 뒤 한국의 문화예술 취향/소비 변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 민족주의/세계시민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커뮤니케이션

• 문화/개인/사회에 대한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력

• 앞으로 변화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개개인의 대처 방향

• 30년 뒤 미디어 유형별 영향력

표Ⅰ-2. 세부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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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세부 항목

커뮤니케이션

•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

• 사회경제적 차이에 대한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력

• 향후 30년을 전망했을 때 개인/사회적 과업별 시급성

응답자 특성

• 성별

• 연령

• 거주지역

• 최종학력

• 직업

• 가구원 수

• 월평균 가구소득

• 주거유형

• 사회경제적 계층

영역 세부 항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존 활동 및 역할 평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강점 및 약점

• 기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미래 활동 및 역할 예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30년 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외 역할 변화

• 30년 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의 주요 대상

•  30년 후 미래 변화 속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고유 역할 및 기능

•  30년 후 유네스코 전문분야(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별 

미래 사업의 핵심 키워드

•  분야별 미래 핵심 키워드 관련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방향

•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핵심적인 국내외 파트너

표Ⅰ-3. 전문가 FGI 주요 내용

◦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 내 분야별 전문가 7개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

였음. FGI는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했으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기존 활동과 역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30년 후 미래 변화 속에서 유네스코한국위

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논의하였음. 또한,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유

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각 전문 분야별로 향후 사업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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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에 대한 인식

◦  본 연구를 통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향후 5개년 중장기 활동방향’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미래 변

화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중 ‘한국 사회의 미래 변화 관련 공통 영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논의하였음. 

가.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

◦  30년 후의 ‘바람직한 미래 사회상’에 대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

존하는 사회’를 꼽은 응답이 36.8%로 가장 많았음.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했을 

때는 ‘정서적으로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69.5%)’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

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64.6%)’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삶의 행복 기준이 주로 ‘물질적 풍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응답자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물질적 성공이나 경쟁보다는 ‘조화와 공존의 가

치’가 존중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이 크다는 점을 시사함.

영역 세부 항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미래 활동 및 역할 예측

[UN 체제 내 유네스코]

•  30년 후 UN 체제 변화

•  30년 후 유네스코 내 국가위원회 역할 변화



9

◦  ‘30년 후 한국사회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항목(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②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 ③ 나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가가 조사되었음.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낙관 전망(약간 좋

아질 것+매우 좋아질 것)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나 자신의 삶의 질’

이 50.3%,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이 47.5%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젊은 세대일수록 ‘30년 후 한국 사회

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음.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대한

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 가장 부정

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림Ⅰ-1. 바람직한 미래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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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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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후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경제 불안 해소

(26.4%)’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 조정(18.1%)’, ‘기후변

화 대비·대응(14.1%)’이 뒤를 이었음. 이는 응답자 다수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 즉 경제 불안, 사회적 갈등, 기후 변화 등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지 않

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20대 이하와 50대 응답자를 비교해 보면, ‘30년 후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 가

장 중요한 요인’의 순위는 ‘경제 불안 해소, 사회적 갈등 조정, 기후변화 대비·대응’으

로 동일하나, 20대 이하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중요하게 본 비율이 50대에 비해 

훨씬 높았음. 이는 20대 이하 세대가 사회적 갈등에 대해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거

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Ⅰ-3. 30년 후 한국사회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30

경제 불안 해소 사회적 갈등 조정 기후 변화 대비·대응 공정하고 안전한 언론 인권 중심 교육

과학기술의 윤리적 개발 디지털 범죄 예방 대응 문화 다양성 증진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기타

20대 이하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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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2. 30년 후 한국사회 미래 전망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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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역별 전망

◦  ‘교육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의 필요성 강화(32.2%)’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개념의 변화(27.8%)’,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교육 

확대(27.0%)’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이하 응답자 중에서는 ‘학교 

개념의 변화’가 3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이는 ‘코로나 세대’로서 비대면 

수업을 실제로 경험한 20대 이하가 더 이상 학교를 절대적인 교육 장소로 인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 있음.

‐   반면,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40대가 경력 전환 및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의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50대 응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았음. 이는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가 50대임을 시사함. 

그림Ⅰ-4. 교육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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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의 필요성 강화 학교 개념의 변화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교육 확대 교육자-학습자 간 구분 약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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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극복(30.2%)’,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28.2%)’,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22.9%)’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

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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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5. 과학의 미래

기후위기 극복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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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이하와 50대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기후위기 극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항목들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는 차이가 나타났음. 50대

의 경우, ‘기후위기 극복(31.1%)’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31%)’의 

응답 비율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20대 이하에서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력 확대(24.7%)’와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24.3%)’의 응답 비율이 거의 비슷

하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학교 교육을 통해 첨단 기술에 더 많이 노출된 20대 이하 세대가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

사함.

◦  ‘문화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문화다양성 증가(37.4%)’, ‘문화 접근성 향상

(23.8%)’, ‘문화 간 갈등 심화(21.2%)’의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20대 이하와 50대 응답자 간 비교 결과, 두 세대 모두 ‘문화다양성 증가’를 가장 중요

한 문화의 미래 전망으로 꼽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항목별 응답 비율에서는 큰 차

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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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6. 문화의 미래

문화 다양성 증가 문화 접근성 향상

문화 간 갈등 심화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구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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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인 ‘문화다양성 증가(32.3%)’와 2순위인 ‘문화 접근성 향상

(28.8%)’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50대의 경우 1순위인 ‘문화다양성 증가

(42.7%)’와 2순위인 ‘문화 접근성 향상(22.2%)’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50대 응답자들이 20~30대 시절에 경험했던 문화에 비해 현재의 문화

가 훨씬 더 다양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음.

◦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36.7%)’,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23.1%)’, ‘소통의 속도 가속화(20.8%)’ 순으

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전 세대에 걸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가 가장 많이 지적된 공통점

이 있었으나, 그 외 항목에서는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졌음. 특히, ‘20대 이하’는 다른 

세대와 전혀 다른 응답 경향을 보였음. 

‐   20대 이하의 경우, 1순위를 제외하고는 ‘가짜 뉴스 확대(25.5%)’, ‘소통의 속도 가속

화(23.0%)’,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20.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30~50대

에서는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 ‘소통의 속도 가속화’, ‘가짜 뉴스 확대’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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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7.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미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

소통의 속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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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음.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20대 이하가 다른 세대

보다 ‘가짜 뉴스 확대’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함. 

◦  ‘영역별 30년 뒤 미래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현재와 달라질 것이라는 

변화 전망이 60%를 넘었으며, 그 중 ‘과학’ 영역의 변화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음. 그 뒤를 이어 ‘커뮤니케이션(69.5%)’, ‘교육(63.2%)’, ‘문화(60.3%)’ 순으로 변화가 

예상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이미 ‘과학’과 ‘커뮤니케

이션’의 급속한 발전이 20대 이하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일과 삶의 양식, 그리고 인

간관계 등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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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8. 영역별 30년 뒤 미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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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역할에 대한 시사점 

◦  앞서 살펴본 결과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함. 무엇보다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한국위원

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0년 후 바람직한 미래 사회상’에 대한 질문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

롭게 공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은, 현재 삶의 행복 기준으로 ‘물질적 풍요로

움’이 중시되고 있지만, 많은 응답자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에서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핵심 영역에서 제시된 미래 변화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의 미래 역할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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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평생학습의 필요성 강화(32.2%)’, ‘학교 개념의 변화(27.8%)’,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교육 확대(27.0%)’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

‐   과학: ‘기후위기 극복(30.2%)’,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28.2%)’, ‘인

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22.9%)’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문화: ‘문화다양성 증가(37.4%)’, ‘문화 접근성 향상(23.8%)’, ‘문화 간 갈등 심화

(21.2%)’ 순으로 나타났음.

‐   커뮤니케이션(미디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36.7%)’, ‘(대면) 대

인관계의 축소(23.1%)’, ‘소통의 속도 가속화(20.8%)’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각 영역

별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성과 우선순위 설정에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 현

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미래 변화에 따른 이슈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사업, 폐지할 사업, 그리고 새롭게 추진할 사업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

음. 특히, 청년 세대의 인식이 다른 세대와 크게 다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

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활동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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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변화 인식

가.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에 대해 ‘학

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25.8%)’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디지

털 기술과 문명의 발전(18.2%)’이 뒤를 이었음.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결과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음. 

‐   다만, 학령인구 감소 외에 교육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 지역, 계

층에 따라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20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외에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별 위기(34.0%)’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음. 반면에, 40대와 50대에서는 ‘디

지털 기술과 문명의 발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강원권에서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음. 계층별로 보면, 최상위계층에서는 ‘학령인구 감소(51.9%)’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으로 높았고, ‘사회 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악화(39.0%)’가 두 번째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함. 

‐   이러한 결과는 세대, 지역, 계층별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Ⅱ. 교육 분야

박 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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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0.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 (세대별 인식 차이)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Ⅱ-9.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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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동의도

◦  유네스코가 제안한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대해 과반수가 동

의하고 있었으며, 동의 수준은 67.7%~75.7%로 조사됨. 항목 중에서는 ‘교수활동은 

협력 과정을 통해 전문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역할은 지식생산자이자 교육/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에 대한 인식이 67.7%로 가장 낮았음. 

‐   이는 유네스코가 제안한 미래 교육의 내용, 교육제도, 교육과정 등의 혁신 방향에 대

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

음을 시사함.

‐   또한 연령, 학력, 사회적 계층에 따라 동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

록, 학력이 높을수록,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동의하였음. 특히 30대 

이하 청년 세대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이

들이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나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보다는 

현재의 교육문제 해결과 같은 현실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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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1.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동의도

항목1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 속에서 세상의 변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항목2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지식에 접근하고, 지식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지식을 비판하고 적용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항목3     교수활동은 협력 과정을 통해 전문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역할은 

지식생산자이자 교육/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항목4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집단의 삶을 지원하는 교육 장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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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학생 역량에 대한 인식

◦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에 대해, ‘협력적 

소통 역량(21.9%)’, ‘자기관리 역량(20.4%)’, ‘창의적 사고 역량(20.2%)’의 순으로 응

답했음.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 ‘협력적 소통 역량(45.8%)’, ‘창의적 사고 역량

(39.3%)’, ‘공동체 역량(38.1%)’, ‘자기관리 역량(38.0%)’ 순으로 나타났음. 

‐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외의 미래 역량에 대한 인식에서

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20대 이하 청년층(40.7%)과 30대 청

년층(37.3%)은 ‘자기관리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40대 중년층(42.9%)과 50

대 장년층(42.7%)은 ‘창의적 사고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신이 경

험한 교육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계층에 따라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에서 경향성 차이가 나타났음. 예를 들

어, 상위계층에서는 협력과 소통 역량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반면에 최하위 

및 하위계층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중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미래 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 계층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Ⅱ-12. 유네스코의 미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동의도 (세대별 인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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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Ⅱ-13.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그림Ⅱ-14.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 (세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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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래 학교의 역할

◦  30년 뒤 한국 사회에서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

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2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20.9%)’이란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래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에 대한 인식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줌.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함과 더불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고 주도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함. 

‐   세대별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음. 20대(24.6%)와 30대(26.7%)는 ‘자

신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곳(13.2%)’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음. 반면에 50대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곳(53.9%)’이라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으며,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곳(30.0%)’이라는 응답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응답

자들이 경험했던 학교의 한계를 토대로 미래 학교 교육에서는 그러한 한계점이 극복

되기를 기대하는 희망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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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5. 30년 뒤 한국사회의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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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래 교사의 역할

◦  30년 뒤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주도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

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22.3%)’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학생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17.2%)’가 뒤를 이었음. 1

순위와 2순위를 합한 값도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연령과 학력에 따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음. 특히 ‘주도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라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

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미래 사회의 교사에 대한 기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

이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교사의 모습과 현재의 삶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또한 20대 이하에서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교사(17.7%)’가 두 번째로 많

은 응답을 보였음. 이는 최근 20대 청년층의 진로 고민이나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

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에 근거해서 미래 교사의 역

그림Ⅱ-16. 30년 뒤 한국사회의 학교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1+2순위, 세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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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7.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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Ç Ð» ýµ éÀ ÇÇ Ù½É¿ ª· ®À »± æ· Á̄ Ö́ Â± ³» ç

± ÔÄ ¢¡¤¿ ¹À Ç¡¤Á ú¼¸ ¦° Á ¶Ç Ḯ Â± ³» 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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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Î̧ ð(¶ Ḉ Âº Ȩ̀ £À Ú)¿ Í¼ÒÅ ëÇ Ḯ Â± ³» 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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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인 삶을 개척하기 위한 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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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학생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내용을 잘 
가르치치는 교사

디지털 기술을 수업에 잘 활용하는 교사

부모(또는 보호자)와 잘 소통하는 교사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에 대해 조언해 주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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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예의·질서를 강조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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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할에 대한 기대를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반면에, 50대의 경우에는 ‘규칙·예

의·질서를 강조하는 교사’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이는 이들 세

대가 경험했던 권위적이고 규율을 중시한 교사의 모습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   학력과 관련해서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에서는 ‘개별학생들에게 관심으로 쏟으며 인

간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사(25.0%)’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학교에서 습득하는 정보나 기술보다는 교사와

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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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래 초중등 학교 교육의 과제

◦  30년 뒤 한국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초중등 학교 교육체제의 과제에 대해, ‘교과 교

사, 학습컨설턴트, 특별전문강사 등 교원 다양화(16.7%)’와 ‘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15.1%)’을 꼽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사의 자격과 학교

교육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다양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함. 

‐   또한 세대별로 인식차이가 존재했는데, 20대의 경우에는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24.8%)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30대에서는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25.6%)’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고도화(25.3%)’

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와 50대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20대 청년세대들이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그림Ⅱ-18. 30년 뒤 한국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교사의 역할 (1+2순위, 세대별)

30대20대 이하 40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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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35.8

32.3

25.0

42.3

47.0

34.2

30.3

22.5

18.2
19.7

10.8

7.9 7.4

32.5

21.9

19.6

12.1

6.5

30.9

16.3
14.3

29.3

10.4
12.0

0.2 0.4 0.0 0.2

22.4

28.8

38.9

23.6

8.4

29.0

18.9

25.2

11.111.5

9.1

24.5



30

위해 택한 공동체 거부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집단학

습보다는 개별화된 학습과 경험에 익숙한 20대들은 초중등학교 교육 체제 변화의 방

향에 대해서도 개인 차원에서 학습한 경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 반면

에, 30대 이상에서는 공동체 혹은 제도로서 학교교육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

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Ⅱ-19.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 관련 과제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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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학교제도(학제) 구축

학교 밖 학습 경험 인정

온-오프라인 학습 병행

진학 진급제도의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내용량 축소

기타

지역사회(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등 
학교의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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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0.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 관련 과제 (1+2순위, 세대별)

사. 미래 평생 직업 교육 관련 과제

◦  30년 뒤 한국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의 과제에 대해, ‘인공지능 등 디

지털 기반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14.5%)’, ‘다양한 기간과 방식 기반 교

육과정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13.1%)’,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12.2%)’ 등을 꼽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평생 직업교육 기회, 

내용, 운영 방식 등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함. 학력별로 1순위 응답

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는데, 대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인공지능 등 디지

털 기반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학

원졸업 집단에서는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15.0%)’가 비교적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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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고학력 집단에서는 평생교육 체제에서 학습할 내용보다는 자신이 여러 경로

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세대별로 평생 직업교육의 과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0대의 경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평

생학습 참여 양극화 해소(32.1%)’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30대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진흥(26.9%)’, 40대에서는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27.6%)’, 50대에서는 ‘다양한 기간과 방식 기

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29.2%)’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가

장 많았음.

‐   평생 직업교육 관련 과제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과 경험에 

기초해서 미래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학력별로 인식 차이가 존재했는데, 대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에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

고, 대학원졸업 집단에서는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 인정 및 확대(15.0%)’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고학력 집단에서는 평생교육 체제에서 학습할 내용보다는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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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1.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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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22. 30년 뒤 한국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1+2순위, 세대별)

30대20대 이하 40대 50대

다양한 기간과 방식(예. 단기 과정, 집중이수제) 기반 교육과정 운영으로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

유연한 학습유형 및 경로(예. 학위과정·비학위과정 연계, 선형경험학습) 인정 및 확대

인공 지능 등 디지털 기반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개발 등의 다양한 평생학습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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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예산 확대로 평생학습 기반 강화

학령기 학생 교육과 성인학습자 교육의 연계 구축 및 강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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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의 매개자 기능 강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 네트워크와 국내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매개하

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은 교육 분야

의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

는 점임. 교육 분야 전문가들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에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와 국내를 연결하는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인식했음. 

‐   교육 문제는 개별 국가의 맥락에서 기인한 국내적 이슈로 인식되지만, 전 세계적으

로 교육제도와 정책이 동형화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교육문제가 등장한다

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교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인 교육의제와 담론을 

효과적으로 국내에 전달하고 국내의 맥락에서 관련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그러나 국내 교육 관련 학계나 전문가들의 국제 네트워크가 확대

되었고, OECD를 비롯해서 새로운 국제 네트워크의 영향력도 확대됨에 따라 연결자

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음. 

‐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논의는 한국 사회에 잘 전달하고 있지만, 한

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담론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은 미흡했다

는 지적도 존재함. 특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슈

를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은 국제 네트워크의 논의를 국내에 단순히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국제 논의를 한국의 맥락에서 성찰하고 국내의 교육 문제를 

국제 네트워크 속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로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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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활성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사회 변화나 국내 교육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

제적인 교육 논의와 담론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논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 

그러나 국가위원회로서 한국 사회 변화나 국내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함. 

‐   한국 사회의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교육기회 확대를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국제 사회의 의제와 다소 차이가 있음. 이미 초중등 및 고등교육 기회의 보편화 현상

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기회 확대 논의보다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교육불평등, 지역 격차, 기초학력보장, 인권친화

적인 학교 등 여러 현안 문제 해결에 고민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문제에 대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만,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의 논의와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미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나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

트워크 등의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지금까지 이러한 네트워크가 국제와 

국내의 논의를 연결하고 상호 학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의 교

육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다. 세대별 특성에 따른 참여 기회 확대

◦  유네스코 이념 실현과 미래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있어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났음. 미래는 불확실

하기 때문에,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인식도 미래를 상정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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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20대 이

하 청년층과 50대 장년층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자식 

세대 간의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함.

‐   미래 교육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며, 어느 한쪽의 입

장만으로 교육의 혁신 방향을 정할 수 없을 것임. 결국 상호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오랫동안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한국 유네스코 학생회, 유

네스코 대학생 협력동아리,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등 아동 청소년과 대학생의 참

여를 위해 노력하였음. 이러한 활동 경험을 토대로, 미래 세대들이 유네스코의 이름 

아래 미래 한국 교육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40-50대 중장년층은 일부 전문가 집단을 제외하고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음. 따라서 이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에 공

감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청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

회 차원에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라. 교육 ODA 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 ODA 사업인 ‘브릿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운

영 방식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을 통해 10년 이상 기초교육 분야의 

ODA 사업 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 브릿지 사업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내 

교육소외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행 목표인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 4번인 ‘양질의 교육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수원국으로서 한국이 유네스코와 회원국들의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현

재 한국은 ODA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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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역할도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재정과 기술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지원하

는 것으로 변화하였음.

‐   기초교육 분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국내에서도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이 거의 유일하게 기초교육 

분야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협력국 내에서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강점은 교사, 교육전문가, 교육정책가 등 전문가들의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협력국 내에서도 교육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향

상과 더불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학습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사업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 ODA 사업 경험

과 성과를 함께 성찰하고, 이를 유네스코 채널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

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강점은 국제와 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임. 한국의 ODA 사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주체들이 시행

착오를 겪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지도도 낮은 실정임.

‐   따라서 교육 ODA 컨퍼런스와 같은 자리를 통해 국내 ODA 행위자들의 경험을 공유

하고, 이를 유네스코 총회나 유네스코 주최의 국제회의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시도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지원 기능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갖고 있는 회원국 국가위원회 및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국제교육협력 주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도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었으

며,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인식도 특별한 소수를 위한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교

육과정과 연계된 보편교육으로 변화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현장에서 국제교육협력을 위한 콘텐츠나 네트워크는 

부족한 실정이며, 담당교사나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국제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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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과 성과에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네트워크, 특히 회원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

용해서 국제교육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교육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바.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확대

◦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학교 사업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유

네스코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생학습 영역의 글로벌학습도시의 경우에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앞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

듯이, 미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사회

통합이나 문화다양성 이슈 등은 50대 이상 세대가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평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의 유네스코 

이념 실현과 관련한 교육은 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도교육 내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교육 기회조차 얻기 어려움. 이러한 

교육경험의 차이가 미래 한국 사회 변화나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초래

한 것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학교교육 내에서 유네스코의 이념 

실현과 함께 평생교육 영역에서도 유네스코 이념 실현이라는 교육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에 속한 지자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네스코 이념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문화예술교육과 

유네스코의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유네스코의 이념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계해서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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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 지원

◦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평화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을 지

원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10월 유네스코 제220차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은 「2023 평화, 인

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권고」 이행 

방안으로 ‘평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새로운 플래그십’을 제안함.

‐   한국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화라는 주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제안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지만, 국내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데에는 한계도 있음. 

‐   또한 국내에서 유네스코는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라기보다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자

연유산 지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인식하거나 국제교류활동을 제공하는 여러 기관 중

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함. 

‐   그러나 평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전쟁이나 국제분쟁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뿐만 아니

라, 평화적 과정을 통한 갈등해결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곧 ‘협력적인 소통 역량’을 

의미하며,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임. 따라서 평화

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실천 지원은 유네스코의 이념 실현이라는 본연의 기능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 혁신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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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 분야

박 범 순

과학 문해력 

◦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과학의 기초적인 지식

도 습득해야 한다는 ‘과학 문해력’(science literacy 또는 scientific literacy) 개념

은 1950년대 말 냉전 대결이 심화하던 시기 미국에서 처음 나옴.

◦  영국에서는 과학자와 시민 사이의 대화를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 ‘대중의 과학 이해’(PU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제시되었음. 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

을 넘어 전 연령과 전 사회 계층의 대중으로 확대해야 하고 과학자들은 소통의 기

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광우병 사태, GMO 파동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대중을 과학으

로 계몽되어야 할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지식 생산의 중요한 협력자로 보고 신뢰 구

축에 중점을 두는 과학과 사회의 ‘공진화’(co-evolution) 또는 과학지식의 ‘공동생

산’(co-production) 개념이 나옴. 과학 문해력은 이렇듯 과학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추구할 역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게 됨.

◦  유네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해 ‘Impact of Science on 

Society’란 잡지를 1992년까지 발간했고, 그 이후에는 유네스코 과학보고서를 정

기적으로 발간해 옴. 또한 생명윤리와 인공지능 윤리가 제도적으로 연구되고 적용

되도록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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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네스코는 최근 ‘미래 문해력’(futures literacy)이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가

능성을 둔 미래를 상상하고 논의할 역량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했음. 복수의 미래

(futures)를 상정하면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지리적·정치적·경제적 배경 아

래 단선적이지 않고 독자적인 미래 논의를 권고함. 또한 한 사회에서도 여러 주체

가 과학기술 중심의 결정론적 미래 담론에서 벗어나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이 

중요하다는 관점인데, 이는 과학 지식의 생산과 기술개발에서 시민참여와 신뢰 구

축을 중요시하는 과학 문해력 개념과 일맥상통함.

1. 미래 변화 인식

가. 과학의 미래전망 (영역별 공통 설문조사)

◦  기후위기, 사회변화, 인공지능

‐   과학 분야에서 영역별 공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 기후위기 극복(30.2%), (2)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28.2%), (3)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

(22.9%)의 순으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선택됨.

‐   ‘기후위기 극복’을 과학기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한 것은 주목할 필요

가 있음. 기후위기가 미래에 핵심 문제라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후위

기를 해결해 보자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연령별·지역별 차이보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예컨대, ‘기후위기 극복’

에서는 남자(26.1%), 여자(34.5%), ‘과학기술의 사회영향’에서는 남자(27.0%), 여자

(29.5%),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간 대체’에서는 남자(27.2%), 여자(18.2%)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위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련해

서는 남성이 더 큰 관심을 보임. 아래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런 성별 차이는 과학 

영역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남.

◦  교육, 문화,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

로 다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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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과 사회의 관계 변화

◦  사회불평등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응

답(38.9%)이, ‘해소될 것이다’는 응답(31.8%) 보다 많았음.

‐   ‘심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여자(41.8%), 강원권(45.1%), 하위계층(45.8%)에서 특

히 높았고,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대학원 졸업자(39.9%)와 중상위계층(36.2%, 

3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   시민의 사회적 위치, 즉 소외되거나 주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과학기술

의 변화를 위협으로 볼 가능성이 큼을 시사함.

◦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 대화/소통

‐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 간 대화나 소통이 ‘활성화될 것이

다’(41.1%)라는 전망이 ‘어려워질 것이다’(24.4%)라는 전망보다 크게 우세하게 나타

남. 다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 사람도(34.5%) 많았음.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그림Ⅲ-23. 한국사회의 영역별 미래_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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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보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주·전라권(46.5%), 대학원 졸업

(50.2%), 상위계층(60.7%)에서 특히 높았음.

‐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그림Ⅲ-24.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불평등 문제 변화

13.4

25.4
29.3 27.2

4.6

» çÈ º̧ ÒÆ òµ îÀ Ì ¸ Å¿ ì

½ ÉÈ µ É° ÍÀ Ì́ Ù

» çÈ º̧ ÒÆ òµ îÀ Ì ¾ à° £

½ ÉÈ µ É° ÍÀ Ì́ Ù

Å «º È̄ ¾ øÀ »° ÍÀ Ì́ Ù» çÈ º̧ ÒÆ òµ îÀ Ì ¾ à° £

Ç Ø¼ Òµ É° ÍÀ Ì́ Ù

» çÈ º̧ ÒÆ òµ îÀ Ì Å ©° Ô

Ç Ø¼ Òµ É° ÍÀ Ì́ Ù

2.84Á ¡Æ ò± Õ

TOP2  |  31.8%BOTTOM 2  |  38.9%

평 균 2.84점

사회 불평등이 매우 
심화될 것이다

사회 불평등이 약간 
심화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사회 불평등이 약간 
해소될 것이다

사회 불평등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그림Ⅲ-25.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이 전문가와 일반시민 사이 대화/소통에 미칠 영향

5.8

18.6

34.5 34.9

6.2

´ ëÈ /¼ ÒÅ ëÀ Ì ´ õ¿ í

¾ î· Á¿ öÁ ú° ÍÀ Ì́ Ù

´ ëÈ /¼ ÒÅ ëÀ Ì ¾ à° £

¾ î· Á¿ öÁ ú° ÍÀ Ì́ Ù

Å «º È̄ ¾ øÀ »° ÍÀ Ì́ Ù´ ëÈ /¼ ÒÅ ëÀ Ì ¾ à° £

È °¼ ºÈ µ É° ÍÀ Ì́ Ù

´ ëÈ /¼ ÒÅ ëÀ Ì ´ õ¿ í

È °¼ ºÈ µ É° ÍÀ Ì́ Ù

3.17Á ¡Æ ò± Õ

TOP2  |  41.1%BOTTOM 2  |  24.4%

평 균 3.17점

대화/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화/소통이 약간 
어려워질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대화/소통이 약간 
활성화될 것이다

대화/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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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6. 30년 뒤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에 대한 인식

2.6
7.8

30.7

44.1

14.8

È Î¾ À́ õÀ û° Ô

¹ Ý¿ µµ Ç¾ î¾ ßÇ Ñ́ Ù

¾ à° £́ õÀ û° Ô

¹ Ý¿ µµ Ç¾ î¾ ßÇ Ñ́ Ù

Ç öÀ çÁ ¤µ µÀ Ç

¼ öÁ ØÀ Ì̧ éµ È́ Ù

¾ à° £́ õ̧ ¹À Ì

¹ Ý¿ µµ Ç¾ î¾ ßÇ Ñ́ Ù

È Î¾ À́ õ̧ ¹À Ì

¹ Ý¿ µµ Ç¾ î¾ ßÇ Ñ́ Ù

3.61Á ¡Æ ò± Õ

TOP2  |  58.9%BOTTOM 2  |  10.4%

평 균 3.61점

훨씬 더 적게 
반영되어야 한다

약간 더 적게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정도의 
수준이면 된다

약간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시민단체의 목소리 반영

‐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

다’는 의견(58.9%)이 ‘적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10.4%) 더 월등히 높게 나옴.

‐   특히 50대(64.6%), 제주·전라권(65.1%), 대학원 졸업(67.7%)에서 높았음.

‐   이는 자기 주체적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온 연령, 지역, 교육 계층에서 과학기

술의 미래 논의의 참여에 더 관심이 많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도

‐   30년 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경우가 56.8%로 ‘감

소할 것’이란 응답은 9.8%보다 월등히 많았음.

‐   특히 50대(64.6%), 제주·전라권(65.1%), 대학원 졸업(67.7%)에서 높았음.

‐   이는 위의 항목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즉, 자기 주체적 목소리를 많이 내온 연령, 지

역, 교육 계층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전

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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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7. 30년 뒤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도 변화

1.9
8.0

33.4

48.4

8.4

½ Å· Úµ µ° ¡ Å ©° Ô

° ¼̈ ÒÇ Ò° ÍÀ Ì́ Ù

½ Å· Úµ µ° ¡ ¾ à° £

° ¼̈ ÒÇ Ò° ÍÀ Ì́ Ù

Å «º È̄ ¾ øÀ »° ÍÀ Ì́ Ù ½ Å· Úµ µ° ¡ ¾ à° £

Á õ° ¡Ç Ò° ÍÀ Ì́ Ù

½ Å· Úµ µ° ¡ Å ©° Ô

Á õ° ¡Ç Ò° ÍÀ Ì́ Ù

3.54Á ¡Æ ò± Õ

TOP2  |  56.8%BOTTOM 2  |  9.8%

평 균 3.54점

신뢰도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신뢰도가 약간 
감소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신뢰도가 약간 
증가할 것이다

신뢰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그림Ⅲ-28. 타인 대비 본인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3.1

14.0

44.8

32.1

6.1

¸ Å¿ ìº ÎÁ ·Ç ÑÆíÀ Ì́ Ù ¾à° £º ÎÁ ·Ç ÑÆíÀ Ì́ Ù º ñ½ÁÇ Ḯ Ù ¾à° £³ ôÀ ºÆíÀ Ì́ Ù ¸ Å¿ ì³ ôÀ ºÆíÀ Ì́ Ù

3.24Á ¡Æò± Õ

TOP2  |   38.1%B OTTOM2  |   17.1%

평 균 3.24점

매우 부족한 편이다 약간 부족한 편이다 비슷하다 약간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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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다’고 답한 사람(38.1%)이 ‘낮다’

고 답한 사람(17.1%) 보다 상당히 많았음.

‐   ‘높다’는 응답은 특히 50대(64.6%), 제주·전라권(65.1%), 대학원 졸업(67.7%)에서 

많았고, 이에 비해 ‘낮다’는 응답은 강원권(26.1%), 최하위계층(28.3%), 하위계층

(25.1%)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이는 위 항목들에서 보여준 경향과 일치함을 보여줌.

◦  과학 문해력과 미래 문해력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미래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71.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보통이다’는 24.6%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3.6%로 소수였음.

‐   ‘중요하다’는 50대(79.7%), 대학원 졸업(85.4%)에서 특히 높았음.

‐   이는 위 항목들에서 보여준 경향과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세밀한 해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64%에 그치고 30대

에서도 68% 정도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는 청년층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미래 문해력의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 문해력을 이미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음. 남녀 성별 차이는 거의 없음. 흥미롭게도 최하위계층(66.5%)과 최상위계층

(60.4%) 모두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본인 

삶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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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정 과학기술 항목별 동의도

◦  인공지능 로봇

‐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동의는 40.2%~43.9% 수준이었음.

‐   ‘감정표현과 논리적 사고를 하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에 법적 지위 부여’에 대

한 동의는 40.2%, ‘인간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로봇의 제작, 생산, 판매, 사용, 처

분의 전 과정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혁신 논리에 따라 진행’에 

대한 동의는 43.2%,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동의는 

43.9%로 조사됨.

‐   각 항목에서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남. 예를 들어, ‘법적 지위 부여’에 대해서 

남자(44.5%), 여자(35.7%), ‘규제 최소화’에 대해선 남자(47.5%), 여자(38.7%), ‘무기

개발 활용’에 대해선 남자(48.4%), 여자(39.2%)로 차이를 보임. 이에 비해 연령별, 지

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이는 인공지능 로봇의 개발자·사용자·판매자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

할 수 있음.

그림Ⅲ-29. 미래사회의 삶에 대한 이해(미래 문해력)를 위한 과학기술 이해 중요

0.5
3.2

24.6

46.8

25.0

À üÇ ôÁ ß¿ äÇ ÏÁ ö¾Ế Ù º °· ÎÁ ß¿ äÇ ÏÁ ö¾Ế Ù º Å̧ ëÀ Ì́ Ù ¾à° £Á ß¿ äÇ Ḯ Ù ¸ Å¿ ìÁ ß¿ äÇ Ḯ Ù

3.93Á ¡Æò± Õ

TOP2  |   71.8%B OTTOM2  |   3.6%

평 균 3.93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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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바이오기술

‐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한 이슈 중 ‘인간 배아를 사용한 연구나 치료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면 허용’에 대한 동의는 50.9%로 나타났으며, ‘뇌영상 촬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대한 동의 수준은 37.5%로 조사됨.

‐   두 항목 모두에서 성별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남. 인간배아 연구에 대해서는 남자

(58.6%), 여자(42.7%)로 나왔고, 뇌영상 마음 읽기 기술에 대해선 남자(43.7%), 여자

(31.1%)로 조사됨. 연령별, 지역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 이는 인공지능 로봇기

술과 마찬가지로, 개발자·사용자·판매자의 성별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Ⅲ-30. 인공지능 로봇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40.2

43.2

43.9

32.9

36.4

33.1

26.9

20.4

23.0

Ç ×̧ ñ1

Ç ×̧ ñ2

Ç ×̧ ñ3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13Á ¡

3.26Á ¡

3.23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

항목1 3.13점

항목2 3.26점

항목3 3.23점

항목1     감정표현과 논리적 사고를 하며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에 법적 지위 부여

항목2     인간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로봇의 제작, 생산, 판매, 사용, 처분의 전 

과정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혁신 논리에 따라 진행

항목3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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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배아 연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이유로 이미 이 분

야 연구 진행에 친숙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에 비해 뇌영상 마음 읽기 기술은 좀 

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동의 수준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Ⅲ-31.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항목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50.9

37.5

30.3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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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À Î° £¹ è¾Æ̧¦» ç¿ ëÇ 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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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ÈÀ üÇ Ḯ Ù̧ éÇ ã¿ ë

³ ú¿ µ» óÃ Ô¿ µÀ ·̧ 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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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35Á ¡

3.02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

인간 배아를 사용한 
연구나 치료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면 허용

뇌영상 촬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술 개발

3.35점

3.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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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지속적 접근: 과학 분야에서의 변화는 때론 급격히 일어나고 파장이 클 수 있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분석하여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유네스코는 설립 초기부터 과학기술이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과학교

육, 과학문화를 전파하는 작업을 해왔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음.

‐   1990년대 이후 유엔이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유네스코는 정기적인 과학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조사 해옴. 이런 맥락에서 유엔 지속

가능발전목표(SDG) 이행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 증가)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연계에 대한 낙관적인 희망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점을 찍었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 에너지 소비는 더 증가하

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해도 화석연료의 사용은 더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남.

‐   (불평등, 양극화 확대) 디지털 전환이 기회의 확대를 가져온 점이 있지만, 부의 양극

화를 심화한 측면도 있음. 최근 배달 노동자의 열악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작업환경 

상황이 그런 단면을 잘 보여줌.

‐   (설문조사 함의)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도 증가, 과학 문해력의 중요성, 전문가

와의 소통 증가 등). 하지만 사회불평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은 점은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그리고 과학기술에 기인한 사회변화에 더 민감한 주변화된 

계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함.

‐   (Post-SDGs)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Post-SDGs 전략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의제 설정에 기여해야 함.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신기루처럼 왔다가 지나간 제

4차산업혁명 담론과 탈원전 논란, 그린뉴딜 정책 등은 의제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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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

‐   유네스코는 생명윤리와 관련해선 성찰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확산하는 역

할을 해옴. 예컨대, 1970년대부터 생명윤리의 국제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1997년 ‘인간 게놈과 인권 보편선언’을 채택하였고, 2005년에는 ‘생명윤리와 인권 보

편선언’을 채택했음.

‐   유네스코는 생명윤리를 보편적 인권의 신장에 매우 중요한 축으로 보고 강조해왔음. 

이에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1993),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1998), 세계과

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1998) 등을 설립해 제도적·학문적으로 생명윤리 분야

의 성장에 크게 기여함.

‐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 함의) ‘안전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인간배아

의 연구 및 치료 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것은 약 20년전 황우석 사건

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 

‐   (뇌영상으로 마음 읽기 기술에 대한 설문조사 함의) 이 신기술에 대한 윤리적 이슈는 

아직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동의 수준이 높지 않

은 편인데, 많은 이가 관망하자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생명윤리 조사연구) 두 가지 첨단바이오기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남녀 성별 차이임. 여성이 훨씬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

임. 이처럼 좀 더 세밀하게, 여러 첨단바이오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추

적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런 점을 의

제화해서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을 것임.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

르고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주제임. 한국에서 생명에 대한 관점, 윤리의식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유네스코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음.

◦  인공지능

‐   유네스코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여러 혜택에 주목하며, 특히 인공지능을 경제발전과 

교육기회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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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지적함. 예를 들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특히 딥페이크 등 여성

이 겪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언급함: “편향된 분석을 피해 전 인류

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여성이 마주하

는 상황을 시급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unesco.org/en/arti�cial-intelligence)

‐   2021년 유네스코는 총회에서 「인공지능 윤리 권고(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cial Intelligence)」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인공지능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촉구함. 이는 다른 국가에 앞서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규범 틀을 제시

한 첫 번째 사례임.

‐   (설문조사 함의) 본 설문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이 제기할 다양한 위협이나 윤리적 이

슈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개발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동의 

여부에서 남성과 여성이 뚜렷한 차이를 보임. 이에 비해 연령별·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지속적인 인공지능 윤리 조사연구)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 성별 관점 차이가 있는 것

은 한국에 국한된 상황일 수도 있음. 이를 포함해, 인공지능 윤리의 광범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의제화하고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다루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말하자면,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이행 보고 시 한국의 상황과 고민을 담은 아이

템이 포함되어 공유될 수 있도록 의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가능한 것임.

그림Ⅲ-32.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소개된 인공지능 윤리

출처: https://www.unesco.org/en/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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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첨단기술의 윤리

‐   (합성생물학) 바이오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합성생

물학은 ‘극단적 유전자변형기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명현상에 대한 인간의 근본

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해줌. 현재 국제기구와(CBD: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ECD 등) 국가 규제기관에서 안전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

지만, 생명윤리 관점은 크게 부족한 편임. 또한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잠재

적 희생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함.

‐   유네스코는 합성생물학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유네스코한

국위원회 역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

‐   (양자 컴퓨팅) 이 기술은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2024년 9월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기

구(IBC, IGBC, COMEST)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

술의 윤리적 측면과 형평성의 문제, 젠더 이슈 등을 다룰 필요가 있음.

‐   (제안) 합성생물학과 양자 컴퓨팅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윤리적 이슈를 다루

기 위해, 유네스코 조직의 강점인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와 비전

문가, 일반 시민이 만나 대화할 장을 마련하고 의제화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음.

나.  통합적 접근: 과학기술에 대한 미래전망에서 나온 이슈들은 교육,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변화와 연계해서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 있음.

◦  기후위기, 디지털, 교육

‐   2021년에 유네스코가 발간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

약(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약칭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강조했듯이, 

“인류의 미래는 지구의 미래에 달려있고 이 둘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그 경로

를 바꾸기 위해 시급한 행동이 필요”함. 기후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며, 그 책임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는 인류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임.

‐   최근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이 큰 관심을 끌고 있음. 지나친 관심과 기대, 그리고 

이에 기대서 확장된 상업용 과대선전의 물거품을 제거하면,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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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즉,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에서는 검

토와 검증 과정을 통해 증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확산을 도울 수 있음. 또한 

디지털 기술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논의를 교실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교육 관련 한국의 경험과 교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겪은 시

행착오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잘 정리하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만들어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즉, 전 세계의 디지털 산업을 주도하

는 빅테크와는 별개로 그 지역의 사정과 문화와 교육 수준에 맞는 기술개발이 일어

날 수 있음과 활용 경험도 공유하자는 것을 의제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통합 관리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서구 문화 중심

에서 지역 문화 중심, 즉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음. 관련하여, 기후위기라는 다학제적 주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도 논의되고 있음.

‐   특히,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을 키우자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임.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한 운

동도 함께 일어나고 있음. 

‐   (기후위기를 고려한 통합적 문화유산 정책) 여러 나라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통합

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세우는 노력을 서로 나누고 전파하자는 아이디어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요 의제로 제안할 수 있겠음.

◦  디지털과 커뮤니케이션

‐   이번 영역별 공통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로 뽑힌 것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임.

‐   여기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기관과 사회단

체는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함.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으로 인한 한국 사회 변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

국 사회의 경험과 교훈을 잘 정리해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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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 분야

한 준

1. 미래 변화 인식

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30년 뒤 문화의 변화

◦  20세기 후반 시작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걸친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왔음. 2000년대 중

반 이후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2010년대 후반 이후의 생성형(GPT)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문화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플랫폼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보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문화의 생산과 매개, 소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변화는 향

후 지속될 것임. 전 세계적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플랫폼의 더욱 확장된 영향

력은 30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변화가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문화적 격차의 축소와 문화적 측

면에서 사회관계의 수평화에 따른 전반적인 문화의 민주화라는 긍정적 변화 가능성

에 대한 예상이 있음. 다른 한편에서는 기득권의 누적적 이득과 플랫폼으로의 수익

과 권력의 집중을 통한 새로운 격차의 확대라는 부정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동시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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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 인공지능의 가속적 발전은 10년 이내에 인간이 기계에 추월당하는 특이점

(singularity)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이는 30년 이내에 인간과 기계의 경쟁

에서 문화 생산자로서 인간의 지위에 대한 기계의 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문화 창조 및 생산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쟁과 대립이 전개될지, 

아니면 협력이 가능할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예상됨. 

◦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및 GPT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변

화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응답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격차 확대나 권력 집

중,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와 같은 부정적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전망보다는 격차

의 축소나 기회의 확대와 같은 긍정적 가능성의 실현에 대한 전망이 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계속 발전한다면 문화예술 창작자가 되는 기회가 넓

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62.9%)이 좁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10.1%)보다 월등

히 우세하며, 또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

망(66.8%)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7.9%)에 비해 역시 압도적으로 우세함. 

‐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문화예술 창자자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

망의 비율은 50대(65%)와 대학원졸 이상(74.1%)에서 가장 높고, 30대(60.9%)와 고졸 

이하(58.5%)에서 가장 낮음. 또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기회가 늘어날 것

이라는 긍정적 전망의 비율은 40대(69.2%)와 대학원졸 이상(79.4%)에서 가장 높고, 

30대(63.7%)와 고졸 이하(60.9%)에서 가장 낮음. 

‐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한다면 인간의 문화적 창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42.9%)이 창조성이 퇴보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28.3%)보다 우세하

며, 또한 인공지능 발전으로 문화예술 창작자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

(40.5%)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29.1%)보다 우세함.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예

술 창작의 기회와 문화적 창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발전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전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GPT와 같은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적 창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남

성(47.7%)과 대학원졸 이상(47%)에서 가장 높으며, 여성(37.8%)과 고졸 이하(40.1%)

에서 가장 낮음. 또한 인공지능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의 기회를 늘릴 것이라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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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전망 또한 남성(44%)과 대학원졸 이상(47.4%)에서 가장 높고, 여성(36.7%)과 

고졸 이하(39.8%)에서 가장 낮음.

그림Ⅳ-33. 디지털 미디어와 GPT 인공지능의 문화에 영향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62.9

66.8

42.9

40.5

27.1

25.4

28.8

30.4

10.1

7.9

28.3

29.1

Ç ×̧ ñ1

Ç ×̧ ñ2

Ç ×̧ ñ3

Ç ×̧ ñ4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70Á ¡

3.80Á ¡

3.13Á ¡

3.16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 [항목1] 1점 : 더 좁아질 것이다, …, 5점 : 더 넓어질 것이다
      [항목2] 1점 : 더 줄어들 것이다, …, 5점 : 더 늘어날 것이다
      [항목3] 1점 : 더 퇴보할 것이다, …, 5점 : 더 향상될 것이다
      [항목4] 1점 : 더 줄어들 것이다, …, 5점 : 더 늘어날 것이다

항목1 3.70점

항목2 3.80점

항목3

항목4

3.16점

3.13점

항목1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계속 발전한다면 문화예술 창작자가 되는 기회가

항목2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계속 발전한다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기회가

항목3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한다면 인간의 문화적 창조성은

항목4     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한다면 문화예술 창작자의 기회는

나. 글로벌화와 다문화에 따른 30년 뒤 문화의 변화

◦  20세기 후반 냉전의 종식과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 가속화된 글로벌화는 전

례 없는 소통과 이동의 증가를 가져왔음. 그에 따라 상이한 문화들 간의 교류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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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져 왔음.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

시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체 혹은 역전되기도 했지만, 글로벌화는 궁극적으로 다시 확

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글로벌화가 30년 뒤의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비관적 전

망, 수렴을 통한 글로벌 문화의 등장이라는 전망,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한 혼종화의 전망과 같은 다양한 전망들이 제시되어 왔음. 향후 30년 

동안 현실에서의 변화는 이러한 전망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음.

◦  글로벌화의 결과 한국의 문화는 글로벌 영향력과 민족적 전통 간 긴장이 높아졌으

며, 향후 30년간 이러한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긴장을 반영해서 

향후 30년 뒤의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

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요컨대 사안에 따라 글로벌화 혹은 민족화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글로벌화의 경향을 보이는 응답으로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종교, 문

화, 가치에 따라 살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1%)이 반대

하는 비율(20.4%)에 비해 우세함. 또한 한국의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외국

인, 다양한 문화와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61.2%)이 반대하는 비율

(6.2%)에 크게 우세함.

‐   반대로 민족화의 입장을 보여주는 응답으로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2.2%)이 

반대하는 비율(26.3%)에 비해 우세함. 또한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은 진정한 K-팝 아티스트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3.2%)

이 반대하는 비율(22.3%)보다 우세함. 

‐   한국 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외국인, 다양한 문화와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은 40(64%)와 대학원졸 이상(76.9%)에서 가장 높고, 30대(56.2%)와 고졸 

이하(58.1%)에서 가장 낮음. 또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

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비율 역시 40대(46.1%)와 

대학원졸 이상(48.5%)이 가장 높고, 20대 이하(37.1%)와 고졸 이하(37.7%)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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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34. 글로벌화와 다문화 관점에서의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42.2

41.0

61.2

43.2

31.5

38.6

32.7

34.5

26.3

20.4

6.2

22.3

Ç ×̧ ñ1

Ç ×̧ ñ2

Ç ×̧ ñ3

Ç ×̧ ñ4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19Á ¡

3.23Á ¡

3.27Á ¡

3.68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항목1 3.19점

항목2 3.23점

항목3

항목4

3.68점

3.27점

※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

항목1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포기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항목2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종교, 문화, 가치에 따라 살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항목3     한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외국인, 다양한 문화와 소통해야 한다

항목4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은 진정한 K-팝 아티스트라고 할 수 없다

으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을 진정한 K-아티스트로 볼 

수 없다는 비율 역시 40대(46.3%)가 가장 높고, 20대(39.4%)가 가장 낮음. 글로벌화와 

민족화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다. 30년 뒤 한국사회의 문화에 대한 예상

◦  20세기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경로를 강력하게 규정했던 분단은 21세기에

도 지속되고 있음. 하지만 2050년까지 한반도에서 분단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

단하기 어려우며, 그 변화의 파장 또한 가늠하기 쉽지 않음. 만약 분단이 종식되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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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문화에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가장 큰 변화는 이질

화된 남북한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그로 인한 다양

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영향을 다루지는 않음. 

◦  반면 현재 한국사회의 추세를 따라가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음. 대표적

인 것인 인구라고 할 수 있음. 근대화와 경제성장 시기의 급속한 인구증가가 끝나고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시작되고 탈성장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인구감소는 한국의 문화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함.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한국인의 

생물학적(gene) 감소와 한국의 글로벌 매력 증가에 따른 한국의 문화적(meme) 확산

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그 결과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의 수립이 시급하게 필요함.

◦  한국 사회의 30년 뒤의 문화에 대한 예상은 다양화와 K-문화에 대한 관심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비관적 영향을 우

려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저출산의 문화에 대한 영향으로 인구 감소의 결과 한국어가 소수 언어가 되어 멸종 위

기에 처할 것이라는 비율(45.9%)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26.9%)에 비해 우세함. 특히 

최상위 계층(73.5%)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한국어 소멸의 비관적 전망이 두드러짐. 

‐   문화의 다양화에 따라 한국어 외에도 여러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54%)

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14.2%)에 비해 크게 우세하며, 문화의 다양성으로 한국 문

화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55.5%)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

(10.4%)에 비해 크게 우세함. 다중 언어 사용의 전망은 최상위층(69.5%)에서 두드러

지며, 문화의 잠재력과 창의성 제고 전망은 50대(61.8%)와 대학원졸 이상(61.4%)에

서 두드러짐. 

‐   K-대중문화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거나 더 높아진다는 예상에 동의

하는 비율(58%)은 반대하는 비율(8.4%)에 비해 크게 우세함. 동의하는 비율은 특히 

중간계층(62.5%)과 대학원졸 이상(61%), 50대(60.1%)에서 높은 편이고, 반대로 20대 

이하(54.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65

그림Ⅳ-35. 30년 뒤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예측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45.9

54.0

55.5

58.0

27.2

31.7

34.1

33.5

26.9

14.2

10.4

8.4

Ç ×̧ ñ1

Ç ×̧ ñ2

Ç ×̧ ñ3

Ç ×̧ ñ4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22Á ¡

3.48Á ¡

3.60Á ¡

3.55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항목1 3.22점

항목2 3.48점

항목3

항목4

3.55점

3.60점

※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

항목1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한국어는 소수 언어가 되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항목2     한국어 외에도 여러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항목3     문화가 다양해지면 한국 문화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항목4     K-대중문화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거나 더 높아질 것이다

라. 현재 및 30년 뒤 한국 문화의 역량과 수준 평가

◦  한국의 문화적 수준과 역량에 대한 평가를 현재와 30년 뒤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모

든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30년 뒤에 대한 평가는 대중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재에 비해 뛰어나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전통 문화 및 유물에 대한 한국의 문화적 수준과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현재

(65.8%)가 30년 뒤(57.4%)에 비해 더 높으며, 대중문화의 역량에 대한 평가 역시 현재

(74%)가 30년 뒤(64%)에 비해 더 높음.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능력 평가 또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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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가 30년 뒤(59.8%)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반면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 

평가는 30년 뒤(56.9%)가 현재(56.3%)에 비해 근소하게 높음.

‐   현재의 문화 역량과 수준에 대한 평가 중에서는 대중문화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통 문화 및 유물,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 능력,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의 순이었음. 

‐   30년 뒤의 문화 역량과 수준에 대판 평가 중에서도 대중문화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 능력, 전통 문화 및 

유물,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의 순이었음. 

‐   전통문화 및 유물의 뛰어남에 대해 가장 높게 동의한 것은 50대 이상(현재 67.9%, 30년 

뒤 57.6%)과 최상위 계층(현재 92.7%, 30년 뒤 63.5%)인 반면, 가장 동의가 낮은 것은 20

대 이하(현재 63.6%, 30년 뒤 53.2%)와 최하위계층(현재 59.9%, 30년 뒤 51.4%)임.

그림Ⅳ-36. 현재 및 30년 뒤 한국의 문화 역량 및 수준 평가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65.8

74.0

60.1

56.3

28.8

21.8

33.3

35.8

5.4

4.2

6.6

7.9

57.4

64.0

59.8

56.9

32.8

27.9

30.5

33.3

9.8

8.1

9.8

9.8

À üÅ ë¹ ®È ¹ ×À ¹̄ °

´ ëÁ ß¹ ®È À Ç¿ ª· ®

À þÀ º¼¼́ëÀ Ç¹ ®È À ûÃ ¢À Û́ É· Â

´ ëÁ ßµ éÀ Ç¹ ®È À ûÃ ëÇ â° ú¼öÁ Ø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76Á ¡ ¡ æ  3.59Á ¡

3.92Á ¡ ¡ æ  3.73Á ¡

3.60Á ¡ ¡ æ  3.62Á ¡

3.67Á ¡ ¡ æ  3.63Á ¡

30³ âÈ ÄÇ öÀ ç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전통 문화 및 유물

현재 30년 후

3.76점

대중문화의 역량 3.92점

젊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능력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

3.67점

3.60점

※ 1점 : 전혀 뛰어나지 않다/전혀 뛰어나지 않을 것이다, 2점 : 별로 뛰어나지 않다/별로 뛰어나지 않을 것이다,
     3점 : 보통이다, 4점 : 대체로 뛰어나다/대체로 뛰어날 것이다, 5점 : 매우 뛰어나다/매우 뛰어날 것이다

‐   대중문화의 역량의 뛰어남에 대해 가장 높게 동의한 것은 50대 이상(현재 79.1%, 30

년 뒤 69.1%)과 중간계층(현재 76.5%, 30년 뒤 68.5%)이며, 가장 동의가 낮은 것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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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하(현재 69%, 30년 뒤 61.5%)와 최상위계층(현재 58.9%, 30년 뒤 44.3%)임. 젊

은 세대의 문화적 창작능력의 뛰어남 역시 가장 동의가 높은 것은 50대 이상(현재 

65.2%, 30년 뒤 67.6%)과 중간계층(현재 63.8%, 30년 뒤 64%)이며, 가장 동의가 낮은 

것은 20대(현재 54%, 30년 뒤 53%)와 최상위계층(현재 51.7%, 30년 뒤 44.3%)임.

‐   대중들의 문화적 취향과 수준의 뛰어남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은 것은 50대(현재 

61.1%, 30년 뒤 63.6%)이며 동의가 가장 낮은 것은 20대 이하(현재 47.6%, 30년 뒤 

46.5%)임. 

마. 30년 뒤 한국의 문화예술 취향과 소비 변화 전망

◦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분하고 고급문화를 숭상하는 반면 대중문화를 낮게 보는 

문화적 위계의 존재와, 상층과 하층의 계급적 위계가 이러한 문화적 위계의 구분과 

대응하는 현상, 즉 상층계급이 고급문화를 선호하고 하층계급이 대중문화를 선호하

는 것은 근대 문화예술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

음. 하지만 20세기 후반 서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도전이 문화 민주주의와 평

등주의, 탈위계주의 등의 명칭으로 계속되었음. 여기에 덧붙여 인종이나 민족에 따

른 위계, 서구와 비서구 문화의 위계 역시 20세기 후반 이후 정체성의 정치 속에서 도

전받으면서 문화적 위계 전반이 약화되는 변화가 나타났음. 

◦  한국에서 문화예술의 취향과 소비가 30년 뒤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문화적 위계가 약화될 것이며, 문화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

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동시에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기회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커질 것으로 전망함. 

‐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처럼 문화를 위-아래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약해질 것으로 전

망하는 비율(51.1%)이 반대하는 비율(13.2%)에 비해 우세하며, 어떤 문화예술을 좋

아하고 즐기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다에 동의

하는 비율(46.7%) 또한 반대하는 비율(16.9%)에 비해 우세함.

‐   이처럼 문화예술 자체의 위계 및 문화예술 취향에 따른 사회적 위계 구분이 약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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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화적 탈위계주의는 서구에서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경향이며, 한국에서도 2000

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2050년대에는 이러한 탈위계화가 대세를 이룰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   문화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58.3%)이 

반대하는 비율(8.1%)에 비해 우세하게 나타남. 다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

술에 접근하고 즐길 기회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에 동의하는 비율(62.4%)이 반대하는 

비율(7.5%)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함.

그림Ⅳ-37. 30년 뒤 한국의 문화예술 취향/소비 변화에 대한 항목별 동의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51.1

62.4

46.7

58.3

35.7

30.1

36.4

33.5

13.2

7.5

16.9

8.1

Ç ×̧ ñ1

Ç ×̧ ñ2

Ç ×̧ ñ3

Ç ×̧ ñ4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45Á ¡

3.71Á ¡

3.63Á ¡

3.37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항목1 3.45점

항목2 3.71점

항목3

항목4

3.37점

3.63점

※ 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동의한다, 5점: 매우 동의한다

항목1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처럼 문화를 위-아래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약해질 것이다

항목2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즐길 기회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

항목3     어떤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즐기는지에 따라 사회적 지위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은 줄어들 것이다

항목4     문화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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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뒤에 고급/대중 문화의 위계적 구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동의 비율

이 가장 높은 것은 대학원졸 이상(60.2%)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하(48.7%)임. 

또한 문화예술 취향에 따라 사회적 지위 수준을 평가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대학원졸 이상(60.1%)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하(45%)임.

‐   30년 뒤에 문화예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

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학원졸 이상(66.3%)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

하(56.6%)임. 또한 30년 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즐길 기

회의 차이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대학원졸 이상

(60.1%)이며 가장 낮은 것은 고졸 이하(45%)임. 

바.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의견

◦  글로벌 경제위기와 팬데믹을 거치면서 21세기초까지 거침없이 진행되었던 글로벌

화의 반작용으로 지역별 경제의 블록화와 민족주의의 재등장이 나타나고 있음. 동아

시아에서도 중국의 보수화에 따른 동북공정의 진행과 일본의 보수화와 재무장 등 글

로벌화에 역행하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의 민족주

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의견은 향후 30년 뒤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중요함. 

◦  한국사회에서 글로벌화는 20세기말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OECD 가입과 IMF 외환

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의 강조 속에서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진행되었음. 또한 

201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국민들의 자존감 또한 크게 상승했음. 스스로를 선진국민으

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 속에서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관점에 많

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민족주의)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

해야 한다(세계시민주의)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45%)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

율(16.9%)에 비해 우세함. 하지만 동시에 국제관계에서는 모두 각자 이해를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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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면 된다(민족주의)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38.6%)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26.2%)에 비해 우세함.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민

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서로 경합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세계시민주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최상위계층(67.8%)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은 최하위

계층(35.6%)이다. 또한 국제관계에서는 모두 각자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 이익만 우선시하면 된다는 민족주의 동의 비율 역시 가장 높은 것은 최상위계층

(60.4%)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은 하위계층(33.7%)이다. 최상위계층이 세계시민

주의와 민족주의에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집단에서 서초 상충하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Ⅳ-38. 민족주의/세계시민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45.0

38.6

38.1

35.2

16.9

26.2

± ¹° ¡À ûÀ ÌÀ Íº ¸́ Ù

¼¼° è½Ã¹ ÎÀ ·̧ Î¼ ± Û· Î¹ ú

Ç ù· ÂÀ »¿ ì¼±½ÃÇ Ø¾ßÇ Ñ́ Ù

± ¹Á ¦° ü° è¿ ¡¼´ Â̧ ðµ Î° ¢À Ú

À ÌÇ Ø̧ ¦Ã ß± Ç̧ Ï± â¶ §¹ ®¿ ¡

´ ëÇ Ñ¹ Î± ¹À ÇÀ ÌÀ Í̧ ¸

¿ ì¼±½ÃÇ Ï̧ éµ È́ Ù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34Á ¡

3.18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3.34점

3.18점

※ 1점: 전혀 그렇지 않는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런 편이다, 5점: 매우 그렇다

국가적 이익보다 
세계시민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는 모두 
각자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만 우선시 하면 된다



71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디지털 플랫폼의 약진과 인공지능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응

◦  30년 뒤에 디지털 미디어와 인공지능의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

를 가져올 것이며, 창의력의 증진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

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문화와 예술 창작 및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문화 생산과 확산이 기존 문화예술계의 

게이트키핑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동시에 플랫폼의 주도권이 강

화되면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기술적으로나 시장교섭력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응해서 크리에이터들을 지원 및 보호, 교육하

는 활동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취약할 

뿐 아니라 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의 개인적 공격이나 혐오표현 등과 같은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 반면 이들에 대한 플랫폼이나 공권력의 보호는 제도적 미비 때문에 

활발하지 못한 형편임.

‐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들 간의 교류와 권리 보호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위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을 

것임.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의 인구당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에

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문화예술 크리에이터들 간의 교류와 권리 보호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위해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임. 유튜브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의 인구당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에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크리에이터들이 2-30대 청년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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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향후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인 동시에 유네스코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해

결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기계가 인간을 앞지르거나 대

체하는 특이점이 가까웠다는 전망과 함께 문화생산자로서 인간의 지위에 대한 근본

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문화예술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을 기획하거나, 문화예술 생산자들의 우려

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챗GPT는 상용화된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까지 텍스트 위주의 지식 생산 뿐 아니라 

시각, 청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예술 생산까지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 기

존의 문화예술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의 이미지, 동영상, 음

악에 이르는 각종 형태의 상징적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2023년 할리우드 배우 및 작가들의 시위에서 확인되듯이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

욱 가속적으로 발달하고 이용이 확산되면 문화예술 생산자로서 인간은 위협받을 가

능성이 매우 높음. 단지 인간의 문화예술 생산을 지원하는 조력자로부터 인문화예술 

생산에서 인간과 경쟁하며 인간의 역할과 지위를 빼앗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짐.

‐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속적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30년 뒤 문화예술 생산은 현재

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의 문화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

거나 바뀌어야 할지도 모름.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유네스코의 국제적 협력이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이 요구됨. 

‐   우선적으로 유네스코에서 과학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권고와 함께 문화예술 및 지식

생산에서 인공지능의 역할과 그 한계 설정에 대한 적극적 논의와 그에 기초한 유네스

코의 입장 혹은 권고가 시급하게 필요할 수 있음. 이러한 노력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

회의 주도적 역할이 국내 인공지능 연구 및 정책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국

제협력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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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글로벌화에 따른 갈등 대응과 적응 지원

◦  글로벌화의 결과 상이한 문화 간 교류가 늘면서 한편에서는 글로벌 문화로의 수렴과 

함께 로컬 문화의 정체성 자각이 동시에 나타남. 특히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의 위상

이 빠르게 상승하고, 내부적으로는 압축적 발전의 결과 세대 간의 경험이 상이해짐. 

이러한 복합적 문화변동 속에서 갈등에 대응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한

국위원회의 활동이 요구됨. 

◦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이민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음. 한국에서는 그동안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의 가

치를 규범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지만, 향후 이민의 증가와 

함께 다인종, 다민족 현실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예상됨. 

‐   이민의 증가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급증과 함께 예상되는 갈등에 대비해서 문

화다양성과 관용 및 공존을 위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국내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커질 것으로 예상됨. 문화다양성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들을 예상하고 그

에 따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적극적 전개 뿐 아니라 갈등이 나

타날 때 그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임.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이 늘어나야 한다면 한국이 보다 

이민에 친화적인 제도와 문화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 유네스코한

국위원회가 세계시민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며 인식 및 나아가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화와 함께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뿐만 아

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하

지만 한국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고, 국내에서도 여가를 위한 

여행이 늘면서 문화유산이 과도한 관광(overtourism) 때문에 보호와 관리가 어려워

지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향후 이 문제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네

스코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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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관광으로 현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문화유산의 훼손 우려가 높은 것은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닌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임. 유네스코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201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음. 이 문제에 유네

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활동과 함께 

글로벌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 하지만 이제는 그에 못지않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한국

의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고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보다 많은 사

람들이 문화유산을 잘 이해하고 아끼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가질 집단은 50대 이상의 장년층 집단임. 미래 인식 관련 

조사에서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높은 집단이 50대인 반면 가장 

낮은 집단이 20대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50대 이상의 장년층을 중심으

로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를 하는 한편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다.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의 글로벌 위상은 경제성장과 GDP 증가에 따른 위상의 제고라는 측면과 함께 

한국의 문화적 발전에 따른 매력의 증가라는 측면이 함께 존재함. 전자가 하드파워

(hard power)의 증가라면 후자는 소프트파워(so� power)의 증가라고 할 수 있음. 한

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1950년대에 비해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엄청나게 변

화했으며, 30년 뒤에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요구됨.

◦  1950년 한국전쟁 직전 유네스코 가입 당시 한국은 신생 독립국으로서 선진국의 원조

와 협조에 의존하였음. 그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글로벌 차원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와 문화 발전에 대한 지원을 매개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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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음. 하지만 70여년 동안의 한국의 성장과 발전, 글로벌 위상의 상승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를 제기함.

‐   과거 냉전시대의 자유진영(제1세계), 공산진영(제2세계), 그리고 저개발국(제3세계)

의 구분이 이제는 선진 제국과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구분으로 바뀌었으며, 

한국은 냉전시대 제3세계인 저개발국에 속해 있다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로 이제는 선

진국의 일부에 합류하게 되었음. 그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역시 냉전시

대 자유진영의 문화적 지원이나 영향의 매개로부터 글로벌 시대 선진국 간의 교류 강

화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에 이르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뀔 필요가 발생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국가유산청과 함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ODA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수행하는 예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세계기록유산 등재 외에도 한국 청년들의 문화적 역량과 잠재력을 보다 적

극적으로 발휘하면서 글로벌 사우스 청년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생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ODA 사업 또한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라. 유네스코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혁신 

◦  20세기 중반 냉전이 시작되던 무렵의 유네스코는 정치, 경제 위주의 진영 간 하드파

워 경쟁과 진영 내 국제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문화를 주류화하고 문화유산과 전통

을 지키며, 인류 차원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부여 받았

음. 하지만 지금은 유네스코의 창립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하였음. 

◦  21세기 이후 하드파워의 경쟁만이 아닌 소프트파워의 경쟁 또한 중요해지고, 문화다

양성이 규범화되는 시대에 유네스코는 더 이상 국제적으로 문화 분야에서 유일한 국

제협력 조직이 아님.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뒤따라 생겨난 다른 조직들과 

보조를 맞추고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

네스코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성 역시 대두하였고, 한국의 국내 상황 변화

와 맞물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정립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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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후반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정부기구(NGO)들이 다수 생겨났으며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는 이들의 활동무대가 더욱 확장되었음. 문화 분야에서도 상호교류와 다

양한 대의를 추구하는 국제조직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음. 유네스코는 문화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심적인 조직의 위치를 여전히 지키고 있음. 하지만 유네스코는 더 

이상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조직이 아닌 여러 조직 중 하나이며, 다른 조직

들과 협력하며 함께 활동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음.

‐   한국에서도 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다양한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와 문화운동 조

직들이 등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민교육 및 연구기관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왔음.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무대가 글로벌하게 확장되었음. 이러한 변

화 속에서 유네스코의 정체성은 문화, 교육, 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종합

주의 조직보다는 여러 유관 기관들과 중첩되는 영역에서 경쟁과 협력을 하는 조직으

로 바뀔 필요가 제기되었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부응

하는 시도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 기구에 속하지 않고 

민관 협력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독자적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민간 차원에서 

글로벌 협력과 공익 추구를 위한 고유한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위에서 제안한 활동들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유네스

코 본부에 새로운 의제(agenda)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사업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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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커뮤니케이션 분야

김 은 미

◦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인간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보나 정서

의 교환을 아우름. 대인 간 대화, 뉴스를 포함한 집단 내 정보의 유통을 포함해 기

능적으로는 한 집단 내 인식, 정서, 아이디어, 스토리 등을 서로 공유하는 역할을 

함. 더욱 중요한 것은 상호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나 집단에의 

소속감, 타인에 대한 인식이 구성됨. 관계나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는 메시지의 교

환 양상과 깊은 관련성을 가짐.

◦  개인의 관점에서는 정보의 수용과 처리를 통해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취하게 되

는 것뿐 아니라 각자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주체성의 인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이

룸. 집단의 관점에서는 문화를 만들고 개인과 공동체를 조화시키는 일이 이에 해당

함.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혹은 소프트웨어

(software)적인 기제에 따라 어떤 양식의 정보 교환이나 상호 인식을 활성화하는

지에 영향을 주므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리할 것인

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임.

◦  2010년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일상의 사회문화적 행동에 대한 데이터의 축적이 

폭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AI의 일상 침투가 빨라지는 현 시점에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의제화하는 일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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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변화 인식 

◦  설문조사의 결과 중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결과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사

람들은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상당히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

며 또한 대체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사회 각 부문의 영향력을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문화적 교류와 다양성 향상(72.4%), 

개인의 삶의 질 제고(60.8%), 사람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향상(62.2%)에 대해서

는 비교적 낙관적 견해가 지배적임.

‐   단,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가 과

연 보호될 것인가(49.8%)와 소수의 의견 및 문화가 제대로 대변될 것인가(56.1%)에 

관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전망의 비율이 약간 낮고 부정적 전

망의 비율은 약간 높았음. 

‐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만, 프라이버시, 소수자 대변 등 구체적

인 이슈에 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특히,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비관 전망은 여자(27.5%), 20대 이하

(27%)에서 높았는데, 이는 미디어 기술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는 젊은 여성들의 불안

과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우려를 보이고 있는 소수자 대변 이슈에 관해서는 비관적 전망을 한 사람들 중 연령별

로는 20대 이하(11.6%)와 계층별로는 최하위계층(14.3%)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임. 

• 최하위계층은 전반적으로 삶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흔히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20대 이하가 이들 

이슈들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은 것은 그만큼 미디어 공간에서의 생활이 많고 다

양할수록 실제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

음. 그만큼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함. 

◦  긍정적 전망이 비교적 일치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걸맞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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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진화로 나타날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대

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음.

‐   가상현실 기술은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63.5%),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등

장할 것이며(57.4%), 콘텐츠가 다양화되고(62.1%),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

이며(60.4%), 개인주의(권위주의의 대척점으로서)가 강화될 것이고(71.2%) 민주주

의도 더 발전할 것이라는(62.7%)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이들 중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재 조사에서 30년 뒤 한

국이 더 나아지려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던 질문에 대한 응답과 중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응답자 중 18.1%가 공정하고 안전한 언론을 갖는 것이 한국사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양질의 언론을 중요시하고 있고, 동

시에 언론의 품질이 현재 문제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20-30대가 40-50대에 비해 높

그림Ⅴ-39. 문화·개인·사회에 대한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력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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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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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점

3.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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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점 :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점 : 영향이 없을 것이다,
     4점 :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점 :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화적 교류와
다양성 향상

소수의 의견 및 
문화 대변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 삶의 질 변화

사람들의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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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는데, 이는 젊은 세대의 미디어 이용을 통한 표현, 참여 경험이 효능감을 높

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던 이슈는 디지털 기술의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가 벌어지고(57.2%), 글로벌 거대 기업의 정치경제적 지배력

이 확대(55.8%)될 것이라는 예측에 관한 것임. 전반적으로 새로운 미디어·커뮤니케

이션 기술의 진화가 가져올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이 

두 문제에 관해서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이 특징적임.  

‐   특히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늘어날 것이라

는 우려는 20대 58.0%, 30대 59.2%, 40대 55.7%, 50대 56.4%로 작은 차이지만, 연령대

가 낮은 20-30대가 우리 사회에게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격차를 더 경험하고 있고 그

것을 문제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Ⅴ-41.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디지털기술 격차

Base : 전체, N=2,000, Unit : %

디지털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늘어날 것이다

기술적인 수단의 발달로 누구나 편리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 57.2 B, 42.8A, 57.2 B, 42.8

그림Ⅴ-40.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AI/VR(가상현실)

Base : 전체, N=2,000, Unit : %

AI와 VR(가상현실) 기술 등의 진화로 기존의 
사회질서가 무너져 적응이 어려워질 것이다

AI와 VR(가상현실) 기술 등의 진화로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A, 36.5 B, 63.5A, 36.5 B,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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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43.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미디어 플랫폼

Base : 전체, N=2,000, Unit : %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이 
전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각 지역의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해 
지역단위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A, 55.8 B, 44.2A, 55.8 B, 44.2

그림Ⅴ-42.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미디어 신뢰도

Base : 전체, N=2,000, Unit : %

어떤 미디어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술의 진화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등장할 것이다

A, 42.6 B, 57.4A, 42.6 B, 57.4

그림Ⅴ-44.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콘텐츠 다양성

Base : 전체, N=2,000, Unit : %

전세계가 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소비하여 
문화적 다양성이 줄어들 것이다

전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를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이다

A, 37.9 B, 62.1A, 37.9 B,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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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46.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집단/권위주의 및 개인주의

Base : 전체, N=2,000, Unit : %

집단주의, 권위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개인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다

A, 28.8 B, 71.2A, 28.8 B, 71.2

그림Ⅴ-45.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개인의 자유

Base : 전체, N=2,000, Unit : %

프라이버시가 사라져 개인의 자유가 
축소될 것이다

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많아져 
개인의 자유가 확대될 것이다

A, 39.6 B, 60.4A, 39.6 B, 60.4

그림Ⅴ-47. 30년 뒤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별 의견_민주주의

Base : 전체, N=2,000, Unit : %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것이다

A, 37.3 B, 62.7A, 37.3 B,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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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 중 콘텐츠의 내용별, 연결방식별로 나누어 전망하

였을 때에도 대체적으로 앞으로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   내용별로는 방송이나 OTT 같은 영상미디어의 영향력(72.9%)과 AI가 가공한 콘텐츠

를 제공하는 미디어의 영향력(79.2%)에 관해 특히나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이

는 현재 최근에 활용성이 높아진 콘텐츠 영역에 대한 기대감과 화제성에 대한 반응

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뉴스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56.6%)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기대

감을 보였음. 이는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감과 관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연결방식의 측면에서는 소셜미디어(SNS)(70.9%)와 메타버스류(73.8%)의 영향력이 

특히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매스미디어(53.8%)나 소그룹 교류 미디어 영향력(61.7%)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가 커뮤니티나 카페와 같은 소그룹 교류 미디어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53.2%)을 적게 했음.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흡수력이 빠른 젊은 

세대가 기존 미디어 연결방식에서 빠르게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

그림Ⅴ-48. 30년 뒤 미디어 유형별 영향력: 연결방식의 측면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70.9

53.8

61.7

73.8

24.5

31.3

31.7

22.0

4.6

14.9

6.6

4.2

Ç ×̧ ñ1

Ç ×̧ ñ2

Ç ×̧ ñ3

Ç ×̧ ñ4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53Á ¡

3.97Á ¡

3.71Á ¡

3.89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3.89점

3.53점

3.71점

3.97점

※ 1점 : 매우 축소될 것이다, 2점 : 약간 축소될 것이다, 3점 :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4점 : 약간 확대될 것이다, 5점 : 매우 확대될 것이다

항목1

항목2

항목4

항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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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은 개인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음.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인이 ‘(어느 정도 혹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인 75.0%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1.7%,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3%)’는 의견은 소수였음. 이는 응답자들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효용에 관

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이용 역량을 기르는 문

제에 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낙관적인 미래 전망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강한 인식이 폐

해에 관한 대비나 성찰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잠재위험이기도 함. 폐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미디어 활용의 혜택과 폐해를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 잡힌 미디어 

리터러시 스킬 개발과 공론화가 한국사회에 중요함을 말해줌. 

‐   개인적 차원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72.8%)이 절대적이었고 사회

적 차원에서는 AI기술의 확대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파괴력(일자리(73.4%), 기술의 

윤리성과 공공성(74.9%)에 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적이었음. 

‐   특히, AI기술에 대한 규제·관리가 시급하다는 응답률(74.9%)이 높은 것은 현재 AI기술

이 미디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나타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인식을 디지털 안전 개념과 같이 포괄적인 인식틀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음.

‐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최상위계층

(92.7%)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고도화된 인간의 직업 영역까지 

AI가 대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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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49. 앞으로 변화될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개개인의 대처 방향

0.4 2.9

21.7

59.8

15.2

° ¡± ÞÀ û» ç¿ ëÇ ÏÁ ö

¾Ê¾Æ¾ßÇ Ñ́ Ù

º °· Î» ç¿ ëÇ ÏÁ ö¾Ế Â

ÆíÀ ÌÁ Á́ Ù

º Å̧ ëÀ Ì́ Ù ¾î́ ÀÁ ¤µ µ́ Â» ç¿ ëÇ Ø¾ß

Ç Ñ́ Ù

À û± ØÀ ûÀ ·̧ Î» ç¿ ëÇ Ø¾ß

Ç Ñ́ Ù

3.86Á ¡Æò± Õ

TOP2  |   75.0%B OTTOM2  |   3.3%

평 균 3.86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그림Ⅴ-50. 향후 30년을 전망했을 때 개인/사회적 과업별 시급성: 개인적 측면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72.8

65.1

57.7

23.9

30.4

35.4

3.3

4.5

6.9

µ ðÁ öÅ Ð¹ Ìµ ð¾î¹ ®Ç Ø· ÂÀ »

Å °¿ ö¾ßÇ Ñ́ Ù

AI ° ³³ ä° ú± âº »À »

Ç Ð½ÀÇ Ø¾ßÇ Ñ́ Ù

AI° ¡´ ëÃ ¼Ç Ò¼ö¾ǿ Â

´ ëÈ ¹ ý, » ç± ³À û± â¼úÀ »

¸ µ̧ é¾î¾ßÇ Ñ́ Ù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93Á ¡

3.79Á ¡

3.67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3.93점

3.79점

3.67점

※ 1점: 전혀 시급하지 않다, 2점: 별로 시급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시급하다, 5점: 매우 시급하다

대체할 수 없는 
대화법, 사교적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AI 개념과 기본을 
학습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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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미래 사회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에 따라 대인관계가 축소할 수 있을 

것(50.0%)이라는 점과 소통이 점차 가속화된다(49.1%)는 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어느 정도 현재에 이러한 변화들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말해줌.

‐   대인관계의 축소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인데 이것이 확대될 경우 갈등 조정 

역량의 저하, 사회적 협력의 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이는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요소 중의 하나가 사회적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함. 

‐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대인관계 축소’나 ‘소통의 가속화’와 같은 미래 전망에 있어서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이 두드러진 인식의 격차를 보인다는 점임. 이는 현재 타인

과의 소통이나 정보 활용에 있어서 계층 간 경험의 질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시사함.

•  대인관계 축소의 전망은 1순위 기준 최상위층(10.6%)에 비해 최하위층(22.1%)이 

매우 높음.

그림Ⅴ-51. 향후 30년을 전망했을 때 개인/사회적 과업별 시급성: 사회적 측면

Base : 전체, N=2,000, Unit : %, 점/5점

66.2

73.4

74.9

28.0

23.2

21.8

5.8

3.5

3.2

AI ° ü· Ã± â¼ú° ³¹ ß¿ ¡

± ¹° ¡À ûÀ ÎÅ õÀ Ú̧ ¦

Ç Ø¾ßÇ Ñ́ Ù

AI· ÎÀ ÎÇ ØÀ ÏÀ Ú̧ ®° ¡

Á Ù¾îµ éÁ ö¾Êµ µ· Ï´ ë¾ÈÀ »

¸ µ̧ é¾î¾ßÇ Ñ́ Ù

AI ± â¼úÀ ÌÀ ±̧ ®À û, ° ø° øÀ û

¹ æÇ âÀ ·̧ Î° ³¹ ßµ Çµ µ· Ï

± ÔÁ ¦/° ü̧ ®Ç Ø¾ßÇ Ñ́ Ù

TOP2(¨ ê+¨ ë) MID(¨ é) BOTTOM2(¨ ç+¨ è)

3.79Á ¡

4.01Á ¡

4.06Á ¡

TOP2(④+⑤) MID(③) BOTTOM2(①+②)

3.79점

4.01점

4.06점

※ 1점: 전혀 시급하지 않다, 2점: 별로 시급하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약간 시급하다, 5점: 매우 시급하다

AI 기술이 윤리적, 
공공적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규제/
관리해야 한다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AI 관련 기술 개발에 
국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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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소통의 가속화에 대한 전망은 1순위 기준 최하위층(22.3%)에 비해 최상위

층(29.2%) 이 높게 보고 있음.

그림Ⅴ-52. 한국사회의 영역별 미래_커뮤니케이션

Base : 전체, N=2,000, Unit : %, 순위응답

36.7

23.1

20.8

19.4

0.1

62.7

50.0

49.1

38.0

0.2

± â¼ú¹ ßÀ üÀ ·̧ ÎÀ ÎÇ Ñ¼ÒÅ ë¹ æ½ÄÀ Ḉ Ùº È̄

(´ ȩ̈ é) ´ ëÀ Î° ü° èÀ ÇÃ à¼Ò

¼ÒÅ ëÀ Ç¼Óµ µ° ¡¼ÓÈ

° ¡Â ¥́ º½ºÈ ®́ ë

± âÅ ¸

1¼øÀ §

1+2¼øÀ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소통 방식의 다변화

(대면) 대인관계의 축소

소통의 속도 가속화

가짜 뉴스 확대

기타

25.8

18.2

14.1

13.3

12.8

8.7

7.2

45.3

34.2

28.3

25.6

26.2

20.0

20.4

Ç Ð· ÉÀ Î± ¸± Þ° ,̈ 1À Î° ¡± ¸Á õ° ¡, ° í· ÉÈ µ î

µ ðÁ öÅ Ð± â¼ú° ú¹ ®̧ íÀ Ç¹ ßÀ ü

(À Î° øÁ ö́ É(AI) µ î´ Ü° úÇ Ð± â¼ú¹ ß́ Þ)

¼öµ µ± ÇÁ ýÁ ß¹ ×Á ö¹ æ¼Ò̧ êÀ §± â

± âÈ Äº È̄ , ° ¿̈ °º (́Ä Ú· Î³ ª19) È ®» êµ î

À ü¼¼° èÀ ûÀ ÎÀ ç³ À Ï» óÈ

» çÈ ¸¾ç± ØÈ ¹ ×° ¥µ îÀ Ç½ÉÈ , » çÈ ¸Å ëÇ ÕÀ Ç¾àÈ

´ Ù¹ ®È » çÈ ·̧ ÎÀ Çº È̄ ¿ ¡µ û̧ ¥À Î± ¸± ¼̧ºÀ Ḉ Ù¾çÈ

» ê¾÷± Á̧ ¶À Çº È̄ , ½Ç¾÷Á õ° ¡, Ã ë¾÷È °̄ æº È̄

1¼øÀ §

1+2¼øÀ §

1순위

1+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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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시사점 

가. 커뮤니케이션 분야 시민들의 미래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립과 확산의 필요성

‐   사람들은 다양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으로 소통의 기회가 더욱 확장되

고 아이디어의 교환이 활발해지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더 많아

지는 것에 관해 상당한 관여도를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임. 

‐   이는 단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이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함. 

‐   이러한 기대감과 낙관적 전망은 스스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활용에 적극적

으로 나서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져오거나 확산하

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비판적이고 축소해서 반응할 수도 있는 위험도 동시

에 가지고 있음.

‐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공론화와 인식 정립에 있어서 유네스코한국위원

회가 개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국가위

원회로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확산하는 

데 있어 타 기관에 비해 활동의 여지가 넓다고 할 수 있음. 

◦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잠재적 위협에 관한 인식

‐   현재 한국의 미디어 환경은 깊은 관여나 성찰을 유도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에게 성과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시장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주목을 낚는 방

식의 소셜 플랫폼을 기반 구조로 하고 있음. 소셜미디어의 폐해에 관한 논의의 활성

화 수준이 해외에 비해 한국은 낮은 편임.

‐   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시장이 전반적

으로 글로벌 기업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

‐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의 프라이버시 개념이 미디어·커뮤니케이

션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소통방식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개인의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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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나 나다움의 유지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시민들이 감지하고 있음. 

‐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통의 기술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사이에 디지털 격차를 

더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데, 특히 AI 관련 기술의 약진으로 소통의 

영역이 더욱 팽창하고 가속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

리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할에 관한 시사점 

1) 사회적 수준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담론적 리더십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한국의 상황

‐   미국의 경우는 학교에서뿐 아니라 학계, 언론사, 시민단체와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공론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축적된 담

론적 바탕 위에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안으로 의무화

하고 있음. 

‐   한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나 각종 제도의 도입은 느렸으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각 교육과정 안에 반영됨. 도입은 느렸지만 

공교육에 진입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임. 그러나 아직 이러한 활동이 전방위적으로 

퍼져있는 해외에 비해 부족하며 AI 환경의 도래와 함께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됨. 

‐   공교육 이외의 영역에서는 시민 교육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

로 담당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 시청자 미디어재단을 중심으로 어린이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활용역량을 키우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는 가짜뉴스 중심

으로 뉴스 소비에 관한 역량을 키우고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오롯이 총체적으로 공론화하고 확산하는 큰 그림이 없는 공

백 상태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봄.

◦  미래지향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담론적 리더십

‐   여전히 국내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개인이 갈고 닦아야 하는 책무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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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방송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활동들도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져 사회적 수준에서 총체적으로 구

성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시민의 이해 수준의 정도는 낮음. 

‐   미디어 리터러시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정도

가 낮으며, 정치적 양극화나 가짜뉴스 문제에 집중하여 오히려 미래지향적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임.

‐   △공동체 내에 정보의 소통이 원활한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고루 배분되어 있는

가 △적절한 가격에 미디어 접근이 가능한가 △정보 생산의 방식은 사회적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제고하는 데 방향성이 맞추어져 있는가 여부 등 총체적으로 살펴보

아야 할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일반 시민 사이에 회자되고 성찰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   개인적 차원에서도 정체성과 나다움의 유지 문제, 프라이버시의 관리 문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나 디지털 범죄의 문제 등 미디어 안에서의 삶에 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논의는 어떻게 

개인이 디지털 미디어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주로 머물러 있음.

‐   시민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법도 전통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어 방법

의 다양화도 필요함. (예: 미국 모질라 재단의 Youtube regrets 캠페인 등)

◦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간의 협력사업과 국제활동 활성화 

‐   정부기관이나 NGO, 교사모임 등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내 활동을 유네스코 본

부 차원의 국제적 활동과 연계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규합

하고 네트워크화할 때 상호 간 상승적인 역할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함. 

‐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은 글로벌 플랫폼의 확산과 자유로운 접속 및 소통이 표

준이 되어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활동들이 국내외를 가리기 어려움.

‐   예컨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내 전문가들이나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시

민단체, 활동가, 공무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각국 국가위원회와 교류하거나 유네스코 

Global Media and Information Week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 전문가

와 담당자들의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유지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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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활동은 반복적인 참여와 지속성이 요구되는데, 한국의 경

우 대부분의 기관 담당자들이 순환 보직 등으로 오래 국제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어준다면 국내외 네

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활동이 배가될 수 있음.

‐   특히 유네스코의 Information for All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 내 정보 흐름의 불평등 

제거와 다양한 자료의 축적과 보존, 정보 접근권, 정보 윤리 등을 다루는 총체적인 프

로그램으로서 이러한 활동에의 참여와 한국 내 이슈 제기를 통해 사회적 수준에서 

구성되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봄.

‐   국제 교류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담론적 리더십 구

축과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음.

‐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해외 대규모 시민단체와 국내 시민단체가 연계하는 일을 지원

할 수도 있음. (예: Data & Society, Mozilla Foundation, Team Human 등)

◦  AI리터러시의 도입에 관한 초기 역할

‐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에 관한 담론적 리더십 구축은 이를 통해 AI리터러시에 대한 

시민적 담론을 구성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국내적으로는 AI 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들(윤리, 사회문화적 문제 등)에 대해 전문

가의 관심은 매우 높으나 시민 수준에서의 관심이나 담론은 부족한 실정임.

‐   이러한 격차를 유네스코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연장선상에서 메우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음.

2)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한국의 사회적 난제

◦  아래의 이슈들은 한국이 봉착한 사회적 난제들에 대응함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영역

과 깊이 관련된 부분들로서 부분적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커뮤니케이션 영역

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임.

◦  AI 기술의 인간 커뮤니케이션 개입

‐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이미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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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보다 정교한 수준의 허위 정보 생산과 편향성을 유발하

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번 조사

에서도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AI 기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고 규제 및 관리가 필

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남.

‐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문제와 피해가 커지면서 기업과 과학자들은 디지털 기술 성장

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은 2022년 초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분석·탐지·완화·제거하는 ‘MAF(MSIT 

AI FAIR) 2022’를 개발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

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분석하는 기술을 2021년 9월에 개발함. 

‐   기술적인 대응뿐 아니라 AI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방향성 제시가 중요함. 국내 시장

에서도 AI와 그룹채팅을 하거나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뮤니케이션 앱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한 종합 지침을 마련함. 기술의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 업데

이트 등 AI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

하도록 함. AI시대에도 사용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인간능력에 대한 대체를 우려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고양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고민이 충분한가 

등 시민적 차원의 관여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임.

◦  과잉 소통의 피로감과 삶의 질 

‐   물질주의와 경쟁에 대한 피로감은 과잉소통과 온라인 관계거리에 대한 피로감과 중

첩적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서

도 드러남.

‐   과도한 미디어화로 인하여 미디어가 지배하는 일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인관

계 관리에 쏟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인간관계에 대한 피로증후군이 나타남. 

‐   경쟁으로 인해 타인의 평판에 대한 근심(이병혜, 2016),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

한 두려움(Xie, Jin, & Bai, 2024) 등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음.

‐   과잉소통의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함.



95

◦  디지털 범죄와 인권

‐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

융 등의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쉽게 모의, 실행, 유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이용

한 딥페이크·딥보이스 기술을 통해 성적 허위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보 기술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불법 생성물 탐지 기술은 사후 조치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데다,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교육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특히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는 기술적 문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미

온적 대응, 규범을 상실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뚤어진 인권 의식에서 기인하는 측

면도 있음.

‐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닌, 이용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식을 높여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강한 온라인 소통 문화 가이드라인, 

소통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국

제 공조와 협력도 요구됨.

◦  온라인 정치양극화

‐   미디어 편향성(박지영, 2020), 온라인의 익명성과 비대면성(나은영 차유리, 2012) 등은 

온라인의 정치 갈등을 극단적으로 표출하게 하고 온라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

킬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21년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3%가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90.2%가 혐오·차별로 인

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

법적 해결 노력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현실적 대안

으로 공적 합의에 기초한 자율규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

‐   또한 양극화 인식이 커질수록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

나는 연구 결과(나은영, 호규현, 최근원, 2023)는 온라인의 정치양극화가 사회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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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사람들에게 인식될수록 현실 사회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소통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배광빈, 류인권, 2020). 국민의 공적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갈등 인식 수준이 낮아

지고, 공적 소통보다 사적 소통이 갈등 인식 수준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나 정책적 지점이 공적소통 영역에 한정되어선 안 되고, 사적소통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줌(임현철, 은재호, 2020).

◦  가짜뉴스와 기후위기

‐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가짜뉴스(fake news)는 통상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

해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적·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퍼트리는 정보를 

의미함. 최근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사진 등이 가짜뉴스 확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유네스코가 실시한 미국·멕시코 등 총선·대선을 앞둔 16개국 시민들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23.8~9)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온라인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우려된다

고 답했으며, 정부 및 규제 당국이 가짜뉴스 해결을 위해 SNS 규제에 착수해야 한다

는 비율도 88%에 달했음. 미국·EU 등 주요국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기 의무화 등의 조치를 논의함.

‐   기후위기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가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며,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이뤄져야 함.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옹호론자와 회의론자들이 활발한 논

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담론 구

조를 가지고 있는지 회의적임(지명훈 2015).

‐   또한, 기후 변화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대중의 지식수준은 향상되고, 이에 따라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사람들의 실

제적 행동 유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기후 변화 소통의 목적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로부터 ‘기후변화 퍼블릭 인게이지먼트(public engagement)’로 변화되

어야 함. 기후 변화에 대한 지식은 기후변화 관심도, 기후변화 퍼블릭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실천행동 등에 유의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정

현주, 유영석,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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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미래 활동 주안점

채 재 은

1. 추진 방향

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정체성 재정립 및 의제개발 역량 강화

◦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유네스코 의제 발굴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선도하

기 위해서는 의제 발굴을 위한 내부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함.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4대 핵심 영역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이슈를 분석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구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함.

‐   연구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변

화를 긴밀히 파악하고, 다학제적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발굴한 유네스코 의제를 유네스코 안에서 실효성 있게 선

도하는 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함.

나. 글로벌 협력 및 ODA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ODA 프로그램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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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속가능하며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육 분야) 기존의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 사례(예: 브릿지 사업)를 기반으로 협력국

의 정책가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변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함. 

‐   (과학 분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의 확산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

은 글로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유네스코의 맥락에서 구상할 

것을 제안함.

‐   (문화 분야) 유네스코 유산의 등재, 보호 및 활용, 문화다양성 증진 등 기구의 주력 활

동 강화에 기여하는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함. 아울러, 한국

의 문화 발전 사례를 전 세계 청년들과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교류와 협

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적인 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 역

시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함. 

‐   (커뮤니케이션 분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대두되

는 ODA 방향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함.

다. 세대별 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

◦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세대 간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음.

‐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협력 강화) 세대 간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워크숍, 

포럼 등을 통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협력적인 혁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중장년층의 적극적 참여 독려) 장년층이 보유한 지식과 자부심을 활용하여 문화유

산 보호 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독려할 필요성을 제안함. 

라. Cross-cutting 과제 발굴 및 연계 추진 

◦  각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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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cutting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평생학습, ODA 사

업 내 다분야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포용적 사회를 위한 문화와 커뮤니케이

션의 접목,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윤리적 활용과 규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문화적, 과학적 접근 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함. 

2. 추진 과제 

가. 교육 분야 과제

◦  한국 교육문제 해법에 대한 글로벌 논의 촉진

‐   단순히 국제적인 교육 의제를 국내에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교육 현안과 문

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의제로 제안

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이를 통해 유네스코 본부 및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한국의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국

제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함. 

◦  평생교육과 평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평화와 협력은 평생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양되어야 할 역량으로, 평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학교 내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확장하여 사회 

전반에 평화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해 평생교육 기회를 지역 사회에 확대하고, 다양한 세

대가 유네스코의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

이 크므로,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학습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젝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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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도입하는 방안,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지원 기능 

‐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서도 국제교육협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

으나, 관련 교육콘텐츠나 네트워크의 부족, 담당자들의 국제화 역량 부족 등으로 인

해 성과 면에서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를 활

용해서 국제교육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교육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과학 분야 과제

◦  과학 문해력 강화 

‐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학 문해력(science 

literacy) 함양은 누구나에게 필수적임.

‐   따라서 모든 연령과 계층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 논의에 주체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생명윤리와 첨단 과학기술의 윤리적 기준 수립

‐   새로운 윤리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합성생물학 등 첨단 과학기

술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명윤리와 첨단 과학기술윤

리’ 관련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유네스코 의제에 적극 대응해야 함.  

◦  과학기술과 사회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응 전략

‐   사회적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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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포용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해야 함.  

다. 문화 분야 과제

◦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 창작 및 보호 지원

‐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문화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

호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창작

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혐오 표현 및 개

인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함. 

‐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속적 발전이 문화예술 창작자에게 미칠 영향과 예술 생산

자와 인공지능 간의 윤리적 경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것을 제안함. 

◦  문화다양성과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글로벌화와 이민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다른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가치를 교육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

제이해교육원(APCEIU)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함. 

‐   또한 전반적인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 필요성을 확인함.  

◦  과도한 관광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 방안 마련

‐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위험에 대응하여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교육

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시됨. 

‐   또한,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훼손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에 참여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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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커뮤니케이션 분야 과제

◦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보 접근권 강화, 정보 윤리의식 고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Information for Al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윤리에 대한 국제

적 담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음. 

◦  AI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관리 교육 확대 

‐   AI 기술이 내포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고려할 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시민

들이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   또한, AI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

해 시민들이 AI와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디지털 소통기술 격차 해소와 소수자 보호

‐   정보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소통 불이익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

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

고, 누구나 공평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않거나 소외되는 현상

을 막기 위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할 필요성 역시 확인됨. 

◦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가 날로 정교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허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



105

을 확대해 나가야 함. 

‐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허위 정보에 대한 공

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마. Cross-cutting 과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평생학습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 모두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통합적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AI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교육과 문화 분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을 고안하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교육과 문

화 분야를 연계할 수 있음. 

◦  ODA 사업 내 다분야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성과를 결합한 ODA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

함. 예를 들어, ‘브릿지 사업’을 확장하여 교육과 과학 기술을 결합하고, 문화적 맥락

을 고려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는 방안, 또는 협력국의 교육 및 문화적 역량 

강화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윤리적 기준 수립을 지원하는 방

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확인됨. 

‐   또한 글로벌 이슈(예: 기후위기, 허위 정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함. 

◦  포용적 사회를 위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접목

‐   글로벌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교육과 문화 분야를 통합하여 다

문화 관용과 다양성을 장려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지역 간 소통과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06

‐   모든 분야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 확대해야 함. 

◦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윤리적 활용과 규제

‐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기준을 통합적

으로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

면서도 프라이버시, 편향성, 허위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

를 바탕으로 윤리적 활용 방안을 제안할 필요성이 확인됨.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문화적, 과학적 접근

‐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학적 과제로 부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할 것을 제안함. 

‐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기후 적응을 위한 전통적 지식

의 활용을 촉진하는 접근을 제안함. 

‐   과학적 연구와 전통적 지식을 통합하여 기후 적응 및 문화유산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성이 제시됨. 

‐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분야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와 관련된 허위 정보의 확산

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글로벌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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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표지웨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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